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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정 전․후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부분을 비교 분

석한 연구이다.

2007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가 2010년부터

사용됨에 따라 개정 전과 후의 교육과정의 차이와 그에 따른 교과서의 수록

내용 및 학습내용의 구성방식에 관해 신․구 교과서의 국악부분을 비교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분석 교과서로는 개정 전․후의 집필진이 동

일한 천재교육 출판사의 교과서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먼저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의

내용체계를 비교하고,각 교육과정의 항목에 해당되는 교과서의 국악제재곡

과 학습내용을 분류하여 비교하였다.또한 음악교과서의 제재곡 중 대표적

인 국악 가창곡인 ‘평시조’와 ‘민요’악곡을 학습활동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7차 교과서와 비교하여 2007년 개정 교과서의 5가지의 장점과

3가지의 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7년 교과서의 장점은 첫째,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악곡이 수록되었다.

둘째,모든 주제를 하나의 단원으로 분리하여 수록하였다.셋째,‘단소’학습

의 경우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활동을 구성하였다.넷째,‘평시조’

학습의 경우 어려운 주제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

다.다섯째,민요학습의 경우 지역별 민요의 특징을 지역별 대표민요를 통해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5개의 지역별 대표민요를 고르게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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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단점은 첫째,국악에 관련

된 창작활동의 비중이 감소하였다.둘째,‘정간보의 가치와 유래’에 대한 설

명이 7차 교과서에 비해 몇 문장의 단순한 정의 제시에 그쳤다.셋째,민요

악곡의 학습활동이 각 지역 민요의 특징에 대한 학습 외에 풍부한 학습활동

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개정 전의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다

양하고 풍부한 사진자료와 다양한 학습 방법 모색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적

극적인 ‘음악 하기’활동을 추구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인 교

수-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

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국악․서양음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항목에 한해서는 교과서 내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보다 나은 음악교육의 개선을 위해 『천재교육』 이외의

교과서에 대한 신․구 교과서 분석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정 전과 후의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수

록내용을 구성방식의 개선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제시했

다는 점에서 음악교육학계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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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그 시대의 문화,사상,가치관을 반영하며 인간 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써 그 역할을 하여 왔다.교육은 어느 시대,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 중 하나이다.이 두 가지가 통합된 ‘음악 교

육’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며 사회

성과 인성 함양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음악교육의 경우 그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전통음악 교육은 배우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함

으로써 우리나라의 음악에 담긴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가치를 알아가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성을 배우는 것이다.1)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9년간에 이르는 의무교육이 실시되

고 있으므로 일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에서의 음악 교육은 매

우 중요하다.최근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

히 일어나는 사회 풍토 속에서 전통음악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적 여

건이 많이 조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교육에서의 전통음악에 대한 접근

은 용이하지 않다.다행히 ‘방과 후 특기적성활동’이나 ‘강사풀제-국악예술강

사지원’등의 제도를 통하여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에 따르는 차이

점이 많이 극복되고 있으나,무엇보다도 학교 음악교육의 기본이 되는 음악

교과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따라서 음악교과서의 전통음악 부분에 대한

1)김효선.(2008).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가창 내용 분석.국민대학교 교육대학

원.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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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연구와 제언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국가가 조직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작

된다.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 교육의 방향과 실천 내용을

제시하는 학교 교육 지침으로,국가 차원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이념과 교육

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인간상,그리고 이러한 인간상의 실현을 위해 요구

되는 교육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2)이러한 국가 교육과

정은 시대상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아동․학문의 발달 등에 따라 이전의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부족함을 개선하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여 새롭게 조직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해방직후의 교수요목 시기를 거쳐 ‘1954년부터

1963년까지 시행된 제1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되어 ‘1997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그리고 현재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체제와 내용면에서의 변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이러한 교육과정 개

정은 각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함이었으며,이는 곧 그동안의

한국사회가 사회적,문화적,혹은 시대적으로 변화를 거듭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3)

1997년 당시 제7차 교육과정은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다

양화 시대의 급변하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육

성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학교‧개인별 수준에 따른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으로 국

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채택하였다.4)

어떠한 교육과정이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은 나타나기 마련이다.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기간 중에 제7차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 및 교

2)교육과학기술부.(2008).『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Ⅳ)(체육,음악,미술)』.광주 :한솔사.p.123

3)김아름.(2009).제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 교육과정 비교 분석 :중학교 음악 교과를 중심으로.경희

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4)교육과학기술부.상게서.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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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 내용의 개선점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었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및 체제는 유지하면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

(1997.12.30.)이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교육 내용 및 내용 체계 개

편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5)

교육과정 개정은 전반적인 교과에 걸쳐 이루어진다.음악과 교육과정도 개

정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음악교육의 기본 철학과 목표 및 내용체계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며,개정된 목표에 따라 음악교육의 내용

과 방법,평가의 항목들이 재조직되었다.교육과정의 시행은 새롭게 제작된

교과서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각 교과의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그

에 따른 교과서도 새롭게 제작되어야만 한다.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이지만 교육과정을 일

차적으로 접하고 해석해야 할 대상은 교사이다.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

는 교과서의 중요성은 물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교육과정의 내용

을 전달하고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가 해당 교육과정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하는 점은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따라서 신․구 교육과정 간의 차이점과 보완점 등을 정확하게 숙

지하고 이해하여야만 국가의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대로 교과서를 충분히 활

용할 수 있으며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매년 학교 급별,학년별로 차

례로 시행되게 되는데,2009년 3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에,2010년

3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도입되었다.현재

중학교에서는 1학년 과정에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롭게 제작된 음악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5)교육과학기술부.상게서.p.123의 내용 참조하여 요약하여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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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사용되는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요구대로 충실하고 교수․학

습에 효율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며,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육의 참고

지침과 기본재료가 되는 교과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사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해석하였으며 해석된 교육과정의 내용

이 얼마나 적용되었고 어떻게 풀어내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고,그에 따라 제작된 신․구 음악교과서의 전통음악부분이 교

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내었는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선행연구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개

정 전․후의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의 국악부분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아본 결과,신․구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연구와 신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

다.

1)신․구 교육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신․구 교육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로는 6․7차 교육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는 물론,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도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음이 조사되었다.

김찬미6)는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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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으로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개정 교육과정은 음악의 본질을 밝히

는데 중점을 두었으며,활동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음악하기’를 강조하고,교

사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집필하였다.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교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포괄적 목표들이

제시되었다고 집필하였다.생활화 영역을 강조하고 국악의 다양한 수업 방

법론을 제시하여 7차 교육과정을 많이 보완하였으며,고등학교 선택중심 교

육과정은 과목별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어 실제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

였다고 집필하였다.

김아름7)은 7차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학교 음악 교육과정 중심으로

연구하였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 비해 교육내용이 비교

적 적정화 되었으며 음악교육의 실용성이 강조되었고 다양한 음악 문화가

폭넓게 수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국악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구

체화되어 음악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었으며,보다 실천적인 음악교

육이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주8)는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음악과 전통

음악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그 결과 교육과정의 구성이 명료화

되고 체계화 되었으며,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세분화되고,내용체계가

이해영역,활동영역,생활화영역의 세 영역으로 나뉘었다고 분석하였다.이

해영역에서는 전통음악 관련 내용이 심화되고 다양한 악곡의 제시가 이루어

졌으며,활동영역에서는 다양한 악곡의 경험을 통해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하도록 하고,생활화영역을 통해 음악교육이 생활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분석하였다.또한 교수 학습 방법이 학교 급별로 제시되고 전통

6)김찬미.(2010).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교 연구 :고등학교 음악교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7)김아름.(2009).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교 분석 :중학교 음악 교과를 중심으로.경

희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8)홍영주.(2007).7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비교 연구 :초등 음악과 전통 음악 내용을 중

심으로.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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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부분의 교수 학습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시 평가를 강조하였음이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김희진,9)양승군,10)김가숙,11)등의 연구에서 신․구 교육과정 비교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한 새로운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의 선행 연구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에 관해 조사하였다.

권은주12)는 제7차 5․6학년 음악 교과서와 제6차 교과서의 전통음악 부분

을 비교하여 기보방법,장단 및 리듬,구성음 등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분

석하였다.연구 결과,기보법에 있어서 6차에는 없었던 정간보가 7차 교과서

에서 단소연주를 통해 제시되었고,리듬 및 장단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며,민요장단 외에 정악장단 등 다양한 장단을 소개하여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김상희13)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의 국악부분을

연구하였는데 이해영역은 이론적 심화과정의 단계가 충실히 이루어졌고,가

창영역은 전통음악 비중이 늘어나고 제재곡이 다양해졌다고 연구되었다.기

악영역은 장구와 단소가 대부분이며,다양한 악기가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교육현장 상황상의 제약이 있다고 연구되었다.창작영역은 특정 형식에 구

9)김희진.(2009).7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비교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경

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0)양승군.(2000).6차․7차 음악교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1)김가숙.(2003).제6․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교육과정 연계

성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2)권은주.(2003).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 교과서의 전통음악 분석 연구 :초등학교 5․6학년을 중

심으로.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3)김상희.(2007).제7차 교육 과정에 의한 음악 교과서 분석연구.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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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감상 영역은 다문화

주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식과 시대 및 문화권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9종 음악 교과서를 모두 분

석한 이명진14)의 연구와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5종의 음악교과서를

감상영역 중심으로 연구한 박모라15)의 연구 등이 있었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조사해 본 결과 신․구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비교

분석만을 다룬 연구가 많았으며 교과서 분석에 관한 논문들은 한 가지 시기

의 교육과정과 해당 학년 교과서들을 비교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교

육과정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는 김가숙의 연구논문에

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고등학교 교과서와의 연계성에 의한 연구였으며 교

과서 전종의 수록악곡 중심으로 비교하여 자세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

다.중학교 음악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함께 비교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

으며 2007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로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

정 교육과정을 비교한 연구는 많았으나 개정된 중학교 교과서가 2010년부터

도입되므로 이 또한 교육과정만을 비교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새롭게 제작된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신․구 교과서를 각각 분석하고 앞서 비교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비

교하여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 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4)이명진.(2002).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9종 음악교과서 비교분석.건국대학교 교육대학

원.석사학위논문

15)박모라.(2001).제7차 교육 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5종의 비교 연구 :감상영역을 중

심으로.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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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4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신․구 교과서의 바탕이 된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인

활동,이해,생활화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동일한

학습내용을 의미하는 세부항목별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둘째,개정 전․후의 교과서로 천재교육 출판사의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

서를 선정하였다.본 연구에 천재교육 교과서를 선정한 이유는 개정 전과

후의 신․구 교과서를 분석함에 있어 해당 교과서의 저자에 관한 변수를 생

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집필진이 달라진

교과서는 그 해석과 내용이 달라지기 마련이다.따라서 가장 동등한 조건하

에 연구할 수 있는 교과서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

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집필진을 비교해 보았다.각 교과서의 집필진을 <표

1>과 같이 비교한 결과,2007년 개정 교과서가 출판되면서 제외된 출판사와

신설된 출판사를 제외하고 국악 분야 집필진이 동일한 교과서인 두산동아,

지학사,천재교육 등 3종의 교과서로 축소되었다.그러나 두산동아와 지학사

교과서는 국악분야 저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고 천재

교육 교과서는 7차 교과서와 2007개정 교과서의 집필진이 모두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더욱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천재교육 출판사로 최종

선정하였다.

셋째,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토대

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수록내용을 중심으로 신․구 교과서를 비

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국악 가창제재곡인 평시조와 민요에 대해 학습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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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출판사 집필진 출판사 집필진

도서출판태성
서한범(국)주대창

홍수진 신주연(국)
도서출판태성

주대창 정은경(국)

노혜정 김동수

(주)두산
이홍수 황병훈(국)

이성훈 김향정
두산동아(주)

최은식 석문주,

권덕원(국)황병훈(국)

이은하 강선영 오지영

송주현 홍수민 박종화

교학연구사 조창제 교학사 이홍수 유명국 김일영

세광음악출판사 고춘선(국)홍종건 세광음악출판사
허화병(국)이희원

오병태 장주연

(주)지학사 윤명원(국)김영희 (주)지학사
윤명원(국)정길선(국)

황병숙 강세연

성안당
최필림 김영재(국)

신금식 유제향
성안당

정욱희 이내선 이화종

박은정 설창환 이현창

(주)천재교육
백병동 최헌(국)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천재교육(백)

백병동 최헌(국)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교육과정 항목에 따른 교과서의 내

용비교는 교과서의 수록내용을 자세하게 다루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교과서

의 수록 제재곡의 학습활동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분석하였다.교과서에

수록된 여러 장르의 악곡 중에 신․구 교과서에 같은 형식과 악곡이 수록된

평시조와 민요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교과서 선정에서 7차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과서를 모두 제작한

각 출판사의 집필진을 비교한 표이다.

<표 1>개정 전․후 출판사별 교과서 집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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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제7차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중학교 음악

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고,‘제7차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천재

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와 ‘2007년 개정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를 서로 비교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함에

있어 내용체계만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만을 다루었

다.본 연구는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해석한 내용체계를 토대로 교과서의 내

용을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므로 음악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개정 중점 및

음악과의 성격과 목표,실제 수업에서 교사의 지침으로써 필요한 교수․학

습 방법 및 평가 항목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둘째,본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는 천재교육 출판사만으로 제한하며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2000년도에 검정된 천재교육 출판사의 중학교 1학년 교과

서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09년에 검정된 천재교육 출판사의 중

학교 1학년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셋째,천재교육 출판사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의 내용 중 국악에 관련된

제재곡 및 학습내용에 대해서만 연구하였으며 창작국악곡은 국악에 관련된

학습활동이 제시된 제재곡만을 창작국악곡으로 인정하였다.

넷째,창작과 생활화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악과 서양음악에 상관없이 연구

에서 함께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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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개정 전‧후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비교

교과서 제작에 필수 지침서인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7

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음악과 내용이 내용체계 면

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제시되

었는지 분석하고,생략되거나 추가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룬 항목들에

한해 함께 분류하여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1.개정 전․후 음악과 내용체계의 차이점

개정 전과 후의 교육과정은 내용체계 면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7차 교육과정은 이해와 활동 두 영역으로 구분해서 제시한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활동,이해,생활화의 세 영역으로 제시하였으

며 생활화를 한 영역으로 따로 분리하였다.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와 활

동의 두 가지 영역으로만 나누어져 있고 활동영역 안에서 생활화의 내용이

소극적으로 제시된 반면,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음악의 생활화를 음악교

육의 목표로 제시하며 생활화영역을 강조하였고 교육과정 내용체계도 활동,

이해,생활화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둘째,활동영역의 하위영역의 가짓수가 달라졌다.7차 교육과정의 활동영역

은 ‘가창’,‘기악’,‘창작’,‘감상’의 네 가지 영역이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표현하기’,‘노래 부르기’,‘악기 연주하기’,‘음악 만들기’,‘감상하기’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활동영역의 하위영역을 칭하는 용어가 달라졌다.7차 교육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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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

• 활동 • 활동

표현하기

가창 노래 부르기

기악 악기 연주하기

창작 음악 만들기

감상 감상하기

• 이해 • 이해

• 생활화

사용한 ‘가창’,‘기악’,‘창작’,‘감상’의 용어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노래 부르기’,‘악기 연주하기’,‘음악 만들기’,‘감상하기’의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되었다.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학습자 중심의 ‘음악하기’를 추구

하는 교육과정임을 알 수 있는 용어이다.

위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개정 전․후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 비교

마지막으로,위의 표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영역

별로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이러한 학생의 자기 평가의 항목이 생략되었다.이는 음악 교과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업 당시의 실력이나 수준을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음악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

로 각 영역별 평가는 생략하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생활화’영역을 통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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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활동 영역 비교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7차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과 활동영역

비교에 있어서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활동영역의 세부영역인 ‘표현

하기’,‘노래 부르기’,‘악기 연주하기’,‘음악 만들기’,‘감상하기’등 5가지 영

역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각각의 세부항목을 비교함에 있어 교과서 비교

분석에도 용이하도록 같은 학습을 의미하는 항목별로 정리해보았다.

1)표현하기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활동영역 중 가장 큰 차이점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표현하기’영역이다.7차 교육과정 활동내역의 가

창,기악,창작,감상의 네 가지 영역 외에 ‘표현하기’영역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따라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내

용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지도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를 이루기 위하여

선정되고 조직된 결과로,동일한 학습 요소에 대한 평가를 중복하지 않게

하여 결과적으로 교수‧학습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표현하기’영역은 7차 교육과정의 ‘가창’과 ‘기

악’영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학습요소를 통합하여 ‘표현하기’라는 용어로

정의한 것이므로,7차 교육과정의 ‘가창’과 ‘기악’영역의 학습요소 중 ‘표현하

기’로 정의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기’영역으로 분류하였다.

7차 교육과정의 ‘악곡의 특징을 살려’에 대한 ‘가창’,‘기악’활동 항목과 ‘보

고 부르기’,‘보고 연주하기’의 활동항목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와 ‘악보 보고 표현하기’로 각각 분류하였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바른 호흡으로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7차 교육과정의 내용

으로는 ‘바른 자세․호흡,정확한 발음으로 부르기’만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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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악’활동의 ‘바른 자세․주법,좋은 음색으로 연주하기’는 자칫 함께 분류

가 가능해보이지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악기 연주하기’활동에 ‘바른 주

법으로 연주하기’활동이 있으므로 ‘바른 자세․주법,좋은 음색으로 연주하

기’는 ‘악기 연주하기’에서 분류하도록 한다.따라서 ‘바른 호흡으로 표현하

기’는 ‘노래 부르기’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고 ‘바른 자세․호흡,정확한 발

음으로 부르기’만을 동일한 활동항목으로 보았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지휘에 맞추어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7차 교육과

정의 활동 항목으로는 ‘가창’,‘기악’활동 항목의 ‘지휘하기’활동을 함께 분류

하였다.‘지휘에 맞추어 표현하기’와 ‘지휘하기’는 다른 활동으로 볼 수 있으

나 ‘지휘’에 대한 학습활동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동일한 활동항목으로

보았다.

‘악보 보고 표현하기’는 가창과 기악 영역에서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

고 부르기’와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연주하기’로 제시되어 있었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악보 보고 표현하기’라는 용어로써 단독으로

강조하여 제시하였다.‘악보 보고 표현하기’는 악보 독보 능력을 의미 하는

것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강조점인 생활화 영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다.악보를 스스로 보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생활에서도

음악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학생들이

악보의 내용을 읽고 해석하여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

다.

위의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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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

하

기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바른 자세․호흡,정확한 발음으로

부르기
• 바른 호흡으로 표현하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부르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하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외워 부르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외워 연주하

기

• 기악 반주에 맞추어 표현력 있게

부르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 독창,중창,합창 지휘하기

•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독주,중

주,합주 지휘하기

• 지휘에 맞추어 표현하기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부

르기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연

주하기

• 악보 보고 표현하기

<표 3>‘표현하기’영역 세부항목 비교

2)노래 부르기

7차 교육과정의 ‘가창’영역 학습요소 중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인 ‘표현하기’활동에 해당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2007년 개

정 교육과정의 ‘노래 부르기’활동과 비교해보았다.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는,7차 교육과정이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7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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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각각의 내용들에 정확한 예를 들어 더욱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예를 들면 7차 교육과정의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노래를 부르기’

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가곡‧민요 부르기’와 ‘다양한 나라(아시아)

의 노래 부르기’로 영역을 지정해주었고 7차 교육과정의 ‘악곡을 듣고 부르

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와 ‘창작

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로 지정하여 제시하였다.또한 전체적으로

학습 내용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인 내용과 수준의 적정화를 고려하여 조직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공통점인 ‘무리 없는 발성으로 부르기’는 가창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발성법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써 학생들의 성대가 급격하게 변

화되는 변성기에 성대를 상하지 않도록 무리 없는 발성으로 노래를 부르도

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분석에 따라 동일한 내용이 없는 항목은 따로 분리하였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가곡․민요 부르기’와 ‘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창

작 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항목들은 7차 교육과정의 ‘악곡을 듣고

부르기’항목과 비교하였으며,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다른 나라(아시아)노

래 부르기’는 7차 교육과정의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부르기’와 동일

하게 간주하여 비교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 전과 후의 활동영역 중 ‘노래 부르기’의 세부

항목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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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래

부

르

기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악곡을 듣고 부르기

• 가곡․민요 부르기

• 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

• 창작 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

르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부

르기
• 다른 나라(아시아)노래 부르기

• 간단한 2부 합창하기

• 노래를 듣고 일정한 기준을 따라

평하기

•무리 없는 발성으로 부르기 • 무리 없는 발성으로 노래 부르기

<표 4>‘노래 부르기’영역 세부항목 비교

3)악기 연주하기

7차 교육과정의 ‘기악’영역 학습요소 중에서 ‘표현하기’활동으로 분류한 항

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악기 연주하기’활동과

비교해보았다.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모두 ‘기악’영역의 내용은 7,8,9학

년의 내용이 동일하다.이는 7차 교육과정 해설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학년에 따라 악곡의 수준이 달라지므로 해당 제재곡에

따라 점차적으로 심화된 수준으로 여러 가지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해

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

곡 연주하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악기 연주

에 관해서만 정확하게 제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바른 주법으로 연주

하기’,‘가락 악기로 연주하기’,‘합주하기’등의 활동 안에서 다양한 시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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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기

연

주

하

기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바른 자세․주법,좋은 음색으로

연주하기

•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 가락 악기로 연주하기

• 합주하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연

주하기

•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을 따라

평하기

문화권의 악곡 또한 연주곡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통합된 내용을 제시하고

세부설명적인 내용은 생략했음을 알 수 있으며,한편으로는 악기 연주의 습

득 자체가 어려운데 한정된 수업시수 안에 다양한 문화권의 악곡을 연주하

는 것은 무리이므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인 ‘내용 및 수준의

적정화’에 의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의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연주하기’와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을 따라 평하기’와 일치하는 활동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없었으며 2007년 개정교육과정의 ‘악기 연주하기’활동의 항목인 ‘바른 주법

으로 연주하기’와 ‘가락 악기 연주하기’,‘합주하기’는 7차 교육과정의 ‘바른

자세․주법,좋은 음색으로 연주하기’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악기 연주하기’영역 세부항목 비교



- 19 -

4)음악 만들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 만들기’를 기준으로 7차 교육과정의 ‘창작’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가창’과 ‘기악’영역은 ‘표현하기’영역으로 대체된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였

으나 ‘창작’영역은 ‘표현하기’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임에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창작’영역의 항목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7차 교육과정의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하기’와 ‘배운 곡 변화시

키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즉흥적으로 표현하기’로 통합하여 제시하

였고 7차 교육과정에서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음악의 요소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 만들기’,‘곡에 어울리는 반주 만들기’,‘악곡의 특징에 맞

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을 만들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간단

한 형식의 가락 짓기’로 통합하여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의 ‘만든 곡 발표하기’와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하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외된 항목이며,반대로 2007년 개

정 교육과정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재구성하기’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는 7차 교육과정에는 없었으나 신설된 항목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을 재구성하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을 만드는 활동들은 21세기에 IT강국으로 급부상한 현대사회의 디지털문화

풍토에 발맞춘 교육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학생들은 누구나 컴퓨터를 비롯

한 다양한 전자매체를 다루고 사용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현실

을 적용하여 음악교육에도 활용하도록 조직한 교육과정 내용인 것이다.학

생 스스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존의 음악을 재구성하거나 새롭게 만

들어보는 활동을 통하여 가창과 기악활동만으로는 부족한 음악에 대한 새로

운 흥미를 유발하고,음악적 표현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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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악

만

들

기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

하기

• 배운 곡을 변화시키기

•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 만들어 적기

• 곡에 어울리는 반주 만들기

• 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

리를 선택하여 곡 만들기

•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재

구성하기

•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만

들기

• 만든 곡 발표하기

•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

라 평하기

<표 6>‘음악 만들기’영역 세부항목 비교

5)감상하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감상하기’를 기준으로 7차 교육과정의 ‘감상’내용

을 분류해 본 결과,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감상하기’영역도 항목면에서

통합,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에서 7차 교육과정의 ‘이해’영역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악곡의 특징과 악곡의

종류를 제시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는데,‘이해’활동이라고는 하나 악곡의 특

징과 종류를 학습함에 있어 감상활동은 필수적이므로 7차 교육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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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감상하기’영역이 전적으로 축소 및

생략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7차 교육과정의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 이해하여 듣기’는 2007

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악곡에서 반복,변화하는 부분 구별하며 감상하기’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며 7차 교육과정의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

식을 이해하며 듣기’와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듣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로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8,9학년 ‘감상하기’영역에 의하면 ‘여러 지역

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여러 문화권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를 통

해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분리해서 조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표현하기’,‘다

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여 듣기’,‘다양한 악곡의 연주 형

태 구별하며 듣기(협주)’등은 축소되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

라 가곡․시조 등 성악곡과,협주곡․연례악 등의 기악곡 듣기’는 2007년 개

정 교육과정 ‘노래 부르기’영역의 ‘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창작 국

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등에서 감상하고 가창할 수 있도록 제시되

어 있으므로 ‘감상하기’영역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내용면에서 생략된 것

은 아니다.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 이해하기(의식과 음악)’와 ‘음악을 듣고 평하

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감상하기’영역에는 해당항목이 없으나 ‘바른

감상 태도 갖기’와 더불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생활화’영역으

로 분류 가능한 항목이므로 ‘생활화’영역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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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상

하

기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

를 이해하여 듣기

• 악곡에서 반복,변화하는 부분 구

별하며 감상하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

을 이해하며 듣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듣기

• 우리나라 가곡․시조 등 성악곡과,

협주곡․연례악 등의 기악곡 듣기

•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

하기

• 바른 감상태도 갖기 •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

를 이해하여 듣기

•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게 창의적으

로 신체 표현하기

• 다양한 악곡의 연주 형태를 구별하

며 듣기(협주)

•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을 이해

하기(의식과 음악)

• 음악을 듣고 평하기

<표 7>‘감상하기’영역 세부항목 비교

2.이해 영역 비교

제7차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의 이해 영역은 크게 ‘리듬’,‘가락’,‘화성’,

‘형식’,‘셈여림’,‘빠르기’,‘음색’등 7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어져있는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내용체계의 이해영역은 ‘리듬’,‘장단’,‘가락’,

‘화성’,‘형식’,‘음색’,‘악곡의 특징’,‘악곡의 종류’등 8가지 구성 요소로 나



- 23 -

이해

영역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리듬
리듬

장단

가락 가락

화성 화성

형식 형식

음색 음색

악곡의 특징

악곡의 종류

셈여림

빠르기

누어져있다.

이해영역의 구성요소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8>이해영역 구성 체계 비교

7차 교육과정에서는 ‘리듬’안에 ‘장단’을 포함하여 제시하였으나 2007년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리듬’과 ‘장단’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7차 교육과정 ‘이

해’영역의 ‘셈여림’과 ‘빠르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따로 제시되진

않았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활동’영역의 ‘표현하기’영역 중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를 통하여 학습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는 없던 ‘악곡의 특징’과 ‘악곡의 종류’가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의 ‘이해’영역에 추가되었는데 7차 교육과정의 ‘형식’에 제시된 기악곡과

성악곡에 대한 이해내용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따로 분리되어 제시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각각의 ‘활동’영역에서 따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총

괄적인 ‘이해’영역에 제시됨으로써 모든 음악활동을 통해 도달해야 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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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이자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이해’영역의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비교는 개정 전․후 교과서 비교분석

을 통해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3.생활화 영역 비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7차 교육과정의 활동,이해영역에

서 새롭게 추가된 ‘생활화’영역이다.음악교과를 학교 현장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실제 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화’는 음악 교과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어

진 지식과 경험,느낌 등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학생 스스로 음악을 즐기고 음악의 가치를 느끼고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사의 적절한 지도와 수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화’는 7차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서도 다루어졌던 부분이었으나 이전

까지는 교육과정 활동 영역 안에서의 소극적인 ‘생활화’였다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당당히 하나의 영역으로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셈이다.

7차 교육과정에는 생활화 영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진 않았지만 감상활동의

세부 항목에서 ‘생활화’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었다.따라서 2007년 개정 교

육과정의 ‘생활화’영역과 7차 교육과정안에서 생활화로 정의할 수 있는 항목

들을 비교해보았다.

7차 교육과정안에서 생활화로 정의할 수 있는 항목은 ‘감상하기’영역의 세

부 항목인 ‘바른 감상 태도 갖기’와 ‘음악을 듣고 평하기’,‘생활에서의 음악

의 역할 이해하기’등 세 가지 항목이다.

‘바른 감상 태도’에 관한 항목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감상하기’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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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화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바른 감상태도 갖기
•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 음악을 듣고 평하기
• 학교 내외의 음악 행사에 참여하기

•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

•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 이해하기

(의식과 음악)

•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

•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 탐구하기

항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7차 교육과정의 ‘바른 감상 태도 갖기’는 바른

태도로 감상함으로써 음악에 더욱 집중하고 음악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으므

로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함양하고 음악의 미에 대해서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므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화 영역에서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

기’와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와 동일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의 ‘음악을 듣고 평하기’는 음악을 듣고 그에 따른 느낌이나

비판 등을 표현하는 활동으로써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기’와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와 동일한 활동으로 보았

다.

7차 교육과정의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 이해하기’는 오랜 옛날 우리나라

의 선조들의 삶과 관련된 음악에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삶과 생활

과 연관된 음악과 활동에 대해 표현하고 있으므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와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 탐구하기’와 동일

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화’항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9>생활화영역 세부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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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차례

목록

가창곡 가창

감상기행 기악

이해 감상

학습자료(학습정리 포함) 창작

보고 부르기와 듣고 적기 학습자료

의식의 노래 학습정리

사진출처 참고문헌 및 사진 출처

Ⅲ.개정 전‧후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세부

적으로 비교해보았다.

1.교과서 차례 비교

먼저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용 비교에 앞서 일반적인 교과서 분석 단

계로 두 교과서의 기본적인 수록내용을 차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7차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차례는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

다.

<표 10>개정 전․후 교과서 차례 목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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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서양 국악 공통 서양 국악 공통

참고사진자료 8 1 • 3 2 •

제재곡 45 26 4 49 32 23

합계 53 27 4 52 34 23

백분율 63.1% 32.1% 4.8% 47.7% 31.2% 21.1%

전체

페이지수
84 109

차례의 목록 구성만으로는 각 부분별 정확한 비율의 비교는 어렵지만,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가창’,‘기악’,‘감상’,‘창작’영역을 모두

염두에 두고 골고루 수록하고자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교과서 페이지 수 비교

교과서의 페이지 수를 비교함에 있어서,차례 및 교과서에 기재된 페이지

수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표지를 제외하고 표지 안쪽의 참고사진자료나 그

림 등 교과서 내의 학습에 관련된 모든 페이지 수를 포함한 것임을 밝혀둔

다.

두 교과서의 국악과 서양음악 분배율을 보기위해 영역별로 교과서 페이지

수를 정리해보았다.두 교과서의 공통 수록내용인 애국가,차례,학습정리,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등에 7차 교과서는 6페이지가 사용되었고,2007년 개

정 교과서는 13페이지가 사용되었다.이를 제외하고 서양음악과 국악의 순

수한 제재곡 할당량과 참고사진,그리고 서양음악과 국악 모두에 공통적으

로 포함되는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참고사진이란,교과서 본론에

속한 내용이 아닌 표지 안쪽에 수록된 참고용 그림이나 사진을 의미한다.

<표 11>개정 전․후 교과서 서양음악과 국악 부분 페이지 수 비교



- 28 -

위의 표의 백분율을 보면 7차 교과서에서는 국악부분보다 서양음악의 내용

이 2배 가까이 많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2007년 개정 교과서는 서

양음악의 분량이 줄었으며 국악부분도 소량 감소를 보이고,공통 학습내용

의 분량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전체 교과서 페이지 수

가 증가하였으므로 페이지 수로는 7차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서양

음악 부분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국악부분의 페이지 수는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교과서가 증가하였다.

교과서의 전체 분량을 보면 7차 교과서는 전체 84페이지 중에 국악 부분

27페이지,2007년 개정 교과서는 109페이지 중에 34페이지로 서양음악이 1

페이지 줄어들었으나,7차 교과서의 참고사진 페이지 수가 많았으므로 순수

제재곡만을 비교하면 서양음악은 4페이지 증가하였고,국악은 6페이지가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3.교과서 수록 제재곡 비교

위의 교과서 페이지 수 비교를 통해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

서는 전체분량과 공통부분,그리고 국악부분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으며 실제 두 교과서의 국악 제재곡을 비교해본 결과 수록된 제재곡의 차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감상 및 이해활동에 해당하는 학습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비교하도록 하며 우선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1)제재악곡 비교

7차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관련 제재곡은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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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농부가’,‘쾌지나 칭칭나네’,‘신고산타령’,‘성주풀이’,‘비단타령’,‘산촌’,

‘산도깨비’,‘휘모리잡가-육칠 월 흐린 날’,‘풍구소리’등 총 11곡이며,2007

년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관련 제재곡도 ‘평시조-태산이 높다하되’,‘몽

금포타령’,‘늴리리야’,‘강강술래’,‘쾌지나 칭칭나네’,‘오돌또기’,‘도라지타령’,

‘판소리-흥보가’,‘국화 옆에서’,‘상저가’,‘사물놀이’등 총 11곡으로 동일하

다.

교과서 내의 제재곡에 대한 기준을 가창곡으로 전제하면 2007년 개정 교과

서의 ‘사물놀이’는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제재곡의 기준을 학습활동이

있는 주제로 전제한다면 7차 교과서에 참고악곡으로 수록된 ‘풍구소리’를 제

외시켜야 한다.또한 ‘창극-흥보가’도 제재곡으로 포함하자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제재곡 수는 12곡이 된다.따라서 악곡 수만으로는 국악 관련 제

재곡과 학습내용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2)제재악곡의 장르 비교

7차 교과서 제재곡의 장르는 ‘평시조’,‘민요’,‘판소리’,‘창작국악곡’,‘기타악

곡’등 5가지이며 2007년 개정 교과서 제재곡의 장르도 ‘평시조’,‘민요’,‘판

소리’,‘창작국악곡’,‘기타악곡’등 5가지로 수록된 장르의 수는 동일하다.

‘평시조’,‘민요’,‘판소리’,‘창작국악곡’의 장르는 동일하게 수록되었고 7차

교과서의 기타악곡인 ‘휘모리잡가’는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고려속요’로

대체되었다.또한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기악 학습 내용으로 사물놀이와

단소에 대한 학습 내용도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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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태산이 높다하되

민요

아리랑,농부가,쾌지나 칭칭 나

네,신고산타령,성주풀이,풍구

소리

몽금포타령,늴리리야,강강술래,

쾌지나 칭칭나네,오돌또기,도라

지타령

창작국악곡 산촌,산도깨비 국화 옆에서

판소리 비단타령 흥보가(창극-흥보가)

기타 휘모리잡가-육칠 월 흐린 날 고려속요-상저가,사물놀이,단소

<표 12>개정 전․후 교과서 국악 관련 제재곡과 장르 비교

4.교육과정에 의한 내용체계별 교과서 수록내용 비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과 내용체계를 기준으로 개정 전․후의 교육

과정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1)활동 영역별 교과서 수록내용 비교

두 교과서의 수록내용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활동영역의 하위영역인 ‘표

현하기’,‘노래 부르기’,‘악기 연주하기’,‘음악 만들기’,‘감상하기’등 5가지의

세부항목에 따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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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현

하

기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부르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외워 부르기

• 기악 반주에 맞추어 표현력 있게 부르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

기

제

재

곡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

아리랑,농부가,쾌지나 칭칭나네,신고산타

령,산도깨비,

휘모리잡가-육칠 월 흐린 날

평시조-태산이 높다하되,

강강술래,오돌또기,

고려속요-상저가,사물놀이

(1)표현하기

개정 전․후 교육과정 ‘표현하기’영역의 세부항목을 비교한 <표 3>에 근거

하여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들을 교육과정 항목별로 비

교해보았다.‘바른 호흡으로 표현하기’는 서양음악의 발성법에 해당하는 활

동이며 ‘지휘’도 서양음악에 해당하는 학습활동으로 국악 관련 제재곡의 학

습활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다루지 않았다.

①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는 제재곡의 특징을 알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에 관련된 학습활동으로써 교과서에 제시된 많은 악곡의 학습활동에서 나타

나있었는데 특히 7차 교과서에서 대부분 가창활동으로 제시되었고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하기’와 ‘악곡의 특징을 살려 외워 연주하기’

등 악기 연주에 관해서는 일치하는 학습활동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학습내용을 제시한 제재곡을 정

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3>‘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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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과서에서는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를 비롯하여 ‘아리랑’,‘농부가’,

‘쾌지나 칭칭나네’,‘휘모리잡가-육칠 월 흐린 날’에서 제재곡의 특징이나 느

낌,분위기를 살려서 노래해보자는 학습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다.특히 ‘산도

깨비’의 ‘악곡의 특징을 살려서 창의적으로 흥겹게 노래 불러보자’는 학습활

동과 ‘신고산타령’의 ‘함경도 지방 민요의 특징을 살려 외어서 노래 불러 보

자’는 학습활동은 정확하게 교육과정 항목을 반영하고 있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도 ‘평시조-태산이 높다하되’를 비롯하여 ‘강강술

래’,‘오돌또기’,‘고려속요-상저가’,‘사물놀이’등에서 제재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도록 제시한 학습활동이 나타나 있었다.이 외에도 지역별 대표적인

민요로 수록된 몽금포타령,늴리리야,쾌지나칭칭나네 등의 악곡도 각 지역

의 특징을 알고 노래하도록 하는 학습활동이 있었다.

특히 두 교과서의 공통점으로는 모두 평시조와 남도민요의 제재곡에서 악

곡의 특징을 살려서 표현하는 활동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이다.이는 우

리나라 음악의 특징 중에서도 요성과 시김새의 표현이 도드라지는 악곡들에

서 더욱 그 특징을 잘 살려서 표현하도록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악보 보고 표현하기

다음으로 ‘악보 보고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제재곡과 학습활동을

비교해 보았다.‘악보 보고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제재곡은 서양

음악과 국악을 막론하고 교과서 내의 악보가 수록된 모든 악곡이 해당된다.

그러나 오선보는 서양악보의 기보법이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악의 고유한 악보 기보법이며 독보를 위해서 학습이 필요

한 정간보로 제시된 제재곡을 ‘악보 보고 표현하기’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악보 보고 표현하기’에 해당하는 정간보의 학습내용을 제시한 제재곡을 정

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 33 -

표

현

하

기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부르기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연주하기
• 악보 보고 표현하기

제

재

곡

아리랑-가창 및 단소연주

동창이 밝았느냐

단소 연주-도라지타령

태산이 높다하되

<표 14>‘악보 보고 표현하기’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두 교과서 모두 ‘민요’와 ‘평시조’악곡을 정간보로 제시하였는데 7차 교과서

에는 경기민요 ‘아리랑’과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를 정간보로 수록하였고,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경기민요 ‘도라지타령’과 평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를 수록하였다.

‘민요’의 경우를 보면 7차 교과서에는 가창곡으로써 아리랑을 수록하였으나

정간보로 악곡을 제시함으로써 단소로도 연주가 가능하도록 학습활동을 제

시하였고,2007년 개정 교과서의 경우 단소연주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도라

지타령을 제시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단소를 익히는 과정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는데,

단소 연주법을 익히고 도라지타령에 사용되는 음을 소리 내어 보고,악곡의

박자를 정간보를 통해 보는 법을 익히며 결과적으로 도라지타령을 연주하도

록 단계별로 학습활동이 제시되어있어 ‘정간보’와 ‘단소’두 가지 주제를 효

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시조’의 경우 7차 교과서에서는 시조 악곡을 정간보 그대로 사용하여 정간

보를 보고 노래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반면,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3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조’의 구성음에

착안하여 제재악곡을 3음 구성의 단순한 그림악보 형태로 제시하여 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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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

고

부

르

기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 악곡을 듣고 부르기

• 가곡,민요 부르기

• 시조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

• 창작 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제

재

곡

농부가

동창이 밝았느냐

몽금포타령,늴리리야,강강술래,쾌지나 칭

칭나네,오돌또기,상저가

태산이 높다하되

국화 옆에서

유발하면서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두 교과서의 평시조는 뒤에 다시 자세히 비교하도록 하겠다.

(2)노래 부르기

개정 전․후 교육과정 ‘노래 부르기’영역의 세부항목을 비교한 <표 4>에

근거하여 ‘노래 부르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들을 교육과정 항목

별로 비교해보았다.

7차 교과서의 ‘노래를 듣고 일정한 기준을 따라 평하기’는 ‘신고산타령’에서

가락을 변주하여 불러보고 서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내용을 들 수 있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항목이 없으므로 제외하였다.2007년 개

정 교육과정의 ‘간단한 2부 합창하기’항목은 서양음악의 합창 활동이며 ‘다

른 나라(아시아)노래 부르기’는 국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듣고 부르기’항목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제재곡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

다.

<표 15>‘듣고 부르기’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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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교과서의 ‘악곡을 듣고 부르기’에 해당하는 제재곡은 남도민요인 ‘농부

가’와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이며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듣고 부르기’

에 해당하는 제재곡은 평시조 ‘태산이 높다하되’와 창작 국악곡 ‘국화 옆에

서’이다.

‘악곡을 듣고 부르기’라는 활동은 단순하게 악보를 보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노래를 학습하기에 필요한 항목으로써 7차 교과서에서는 남도민요와 시조를

제시했는데 두 곡 모두 특유의 시김새와 요성표현이 특징이므로 전문가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활동이 학습에 큰 효과를 가져다준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어떤 악곡을 듣고 부를지에 관해 정확하게 명시

하였으므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시조와 창작 국악곡을 제시하였다.‘시조’

에는 ‘태산이 높다하되’를 제시하였고,‘창작 국악곡’에는 ‘국화 옆에서’를 제

시하였다.‘창작 국악곡’에는 다양한 악곡이 있는데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는 전통성악곡인 가곡 풍으로 작곡된 악곡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에 적합한

제재곡을 제시하였다.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교육과

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재곡을 선택함과 동시에 두 곡의 연계성을 고려하

여 선택하여,각각은 ‘시조’와 ‘창작 국악곡’에 해당하는 곡이면서 동시에 두

곡을 전통성악곡과 창작성악곡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제재곡을 선정하여 비교

학습을 통해서도 악곡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제시하였다는 점이

다.

(3)악기 연주하기

개정 전․후 교육과정 ‘악기 연주하기’영역의 세부항목을 비교한 <표 5>에

근거하여 ‘악기 연주하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들을 교육과정 항

목별로 비교해보았다.

7차 교육과정의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을 따라 평하기’와 ‘다양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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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기

연

주

하

기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 바른 자세․주법,좋은 음색으로

연주하기

•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 가락 악기로 연주하기

• 합주하기

학

습

내

용

장구,단소,소금

사물놀이,단소연주

단소연주

사물놀이

와 문화권의 악곡 연주하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활동은 없었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관련 항목이 없어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다루지

않았다.따라서 두 교과서 모두 ‘악기 연주하기’에 관한 항목이 순수한 악기

연주에 관한 내용으로 축소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6>‘악기 연주하기’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위의 표를 통해 국악 관련 악기 연주는 공통적으로 ‘단소’가 제시되었으며

이외에도 7차 교과서는 단소 외에 ‘장구’와 ‘소금’에 대한 연주법을 제시하였

고,2007년 개정 교과서는 ‘사물놀이’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7차 교과서에서는 장구의 각 명칭과 연주법,연주자세 등이 제시되어 있으

나 2007년 교과서에는 장구 연주법에 대한 제시는 없이 일부 민요곡의 학습

활동에 의해서만 언급되어 있었다.

7차 교과서의 ‘소금’과 ‘단소’는 <교과서 자료 1>과 같이 제시되었는데 간

략한 사진과 지공 막는 법을 통한 악기의 음계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어

악곡을 연주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반면,2007년 개정 교과서의 ‘단소’연주는 앞서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

기’항목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교과서 자료 2>와 같이 기본자세부터 악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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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역,연주를 위한 정간보 보는 법과 악곡 연주까지 단계별로 학습이 가능

하도록 두 페이지에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교과서 자료 1>7차 교과서 p.19단소와 소금연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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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자료 2>2007년 개정 교과서 p.46-47단소연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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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차 교과서에서 타악기로 ‘장구’가 제시되었다면 2007년 개정 교과서

에서는 ‘사물놀이’가 타악기 연주 활동으로 제시되었다.여러 타악기군의 합

주라는 점에서 교육과정 항목으로는 ‘합주하기’로 분류하였는데 ‘사물놀이’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사물놀이의 뜻과 유래를 먼저 이해하고,각 악기의 생김

새와 소리,특색을 경험하도록 하며 반주에 사용되는 장구 장단과는 다른

사물놀이의 여러 장단들을 배우며 결과적으로 모둠별로 즉흥연주까지 가능

하도록 ‘사물놀이’또한 단계적으로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7차 교과서에서는 악기 연주에 관해 ‘어떻게’에 관한 학습내용

이 제시된 교육과정에 비해 정작 교과서에서는 최소한의 내용 제시로 실제

악기 연주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어떻게’와 ‘어

떤 악기를’,‘무엇을’에 관해 제시된 교육과정에 의해 악기 연주에 대해 자

세,악보 보는 법,연주하기 등 단계별 학습으로 제시하여 확실한 이해와 정

확한 연주가 가능하도록 수록하였다.

(4)음악 만들기

개정 전․후 교육과정 ‘음악 만들기’영역의 세부항목을 비교한 <표 6>에

근거하여 ‘음악 만들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들을 교육과정 항목

별로 비교해보았다.

7차 교육과정의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하기’는 2007년 개

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습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하며 ‘악

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 만들기’에 관련된 국악 부

분의 학습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분석에서 다루지 않았다.

또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재구성하기’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에 관련된 항목은 7차 교육과정에는

없는 항목이기에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활동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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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악

만

들

기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하기

• 배운 곡을 변화시키기
•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제

재

곡

쾌지나 칭칭 나네,신고산타령,성주풀이 사물놀이,늴리리야,강강술래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인식되어 비교항목으로 포함

하였다.

①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분석하여 ‘즉흥적으로 표현하기’활동이 나타난 국악

악곡으로 다음의 제재곡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표 17>‘즉흥적으로 표현하기’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7차 교과서의 ‘쾌지나 칭칭나네’는 메기는 소리의 가락과 가사를 바꾸는 활

동이며,‘신고산타령’은 제재곡의 앞 4마디 가락을 자유롭게 변주하여 부르

는 활동으로 두 곡 모두 ‘배운 곡을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성

주풀이’의 학습활동에 제시된 타악기와 노래의 가락을 새롭게 만들어 연주

해 보자는 학습활동은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하기’에 일부분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2007년 개정 교과서의 경우 악곡을 통한 가락의 창작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고,‘늴리리야’,‘강강술래’에서 볼 수 있는 장구장단의 변화형에 관한

창작과 ‘사물놀이’의 기본 장단을 즉흥적으로 변형해가며 연주하는 활동 등

으로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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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악

만

들

기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 가사에 어울리는 곡 만들기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 만들어 적기

• 곡에 어울리는 반주 만들기

•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

제

재

곡

육칠 월 흐린 날,비단타령,성주풀이 국악 관련 제재곡 없음

②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

다음으로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제재곡을 정리

해보았다.

<표 18>‘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7차 교육과정의 항목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수록되지는 않았으나 ‘육

칠 월 흐린 날’과 ‘성주풀이’에서 장구장단과 노래의 가락을 지어 부르는 활

동이 수록되었다.‘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 만들어 적기’에

일치하는 활동으로는 다음의 <교과서 자료 3>과 같이 ‘비단타령’의 학습활동

에서 한 도막 형식의 민요풍의 가락 짓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었다.

<교과서 자료 3>7차 교과서 p.67비단타령-가락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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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악

만

들

기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재구성하기

•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

학

습

내

용

-창극 ‘흥보가’중 한 장면 만들기

-상황이나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 넣어 꾸미기

-컴퓨터를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는 ‘이해’영역의 ‘화

성’을 대입해서 한 도막 형식의 가락을 짓는 활동으로 제시되었을 뿐,국악

관련 ‘간단한 형식의 가락’을 짓는 창작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위의 두 가지 ‘음악 만들기’항목에 의하면 7차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 자

체가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 따라 곳곳에서 장단뿐만 아니라 가사와

가락에 변화를 주도록 제시한 학습활동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민요풍의 가

락을 교과서 위에 직접 그려 넣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악보가 수록되어 있

었다.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가락이나 가사를 변형하는 국악 관련

창작활동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

③ 다양한 매체 활용하기

다음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을 만드는 학습활동이 제시된 교과

서의 학습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표 19>다양한 매체 활용에 관한 교과서 학습내용 비교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 만들기’활동에서 큰 차이점

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창작 활동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이는 사회의

변화가 학습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창작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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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음악과 국악에 상관없이 음악적 표현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활동으

로 볼 수 있다.

특히 ‘창극-흥보가’의 한 장면을 학생들이 스스로 재구성하여 만들어보는

활동은 직접 경험함으로써 국악을 이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인 학

습활동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습활동을 통한 창작활동 줄어들었으나,2007년 개정

교과서의 수록 내용에 의하면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필요한 창작활동만이 제

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차 교육과정의 ‘음악 만들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즉흥 연주’에 관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았다.또한 곡마다 ‘음악 만들기’에 관한 활동

을 제시한다 하여도 정해진 시수 안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배경

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탄생한 것이므로 수업의 질을 높이기에는 더

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음악 만들기’활동에서

국악 관련 내용의 즉흥연주에는 장구 장단과 사물놀이 장단을 변형해서 연

주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국악풍의 가락 짓기’활동이 없는 점은 2007년 개

정 교과서의 아쉬운 점 중의 하나이다.

(5)감상하기

개정 전․후 교육과정 ‘감상하기’영역의 세부항목을 비교한 <표 7>에 근거

하여 ‘감상하기’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들을 교육과정 항목별로 비

교해보았다.

7차 교육과정의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여 듣기’,‘악

곡의 특징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하기’,‘다양한 악곡의 연주형태

를 구별하며 듣기(협주)’,‘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듣기’는 7차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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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상

하

기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

를 이해하여 듣기

• 악곡에서 반복,변화하는 부분 구

별하며 감상하기

제

재

곡

농부가
쾌지나 칭칭나네,사물놀이,김죽파

류 가야금 산조,흥보가

내의 국악 관련 학습활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다루지 않았다.

① 악곡의 이해와 감상

‘악곡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주제에 관한 교육과정 항목과 그에 따른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비교해보았다.

<표 20>‘악곡의 이해와 감상’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7차 교과서에서 ‘악곡의 성격과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에 해

당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은,‘긴․자진 형식’을 악곡의 성격으로 해석할

때 ‘농부가’제재곡에서 판소리 춘향가 중 ‘농부가’와 전라도 민요 ‘모심기소

리(상사소리)’를 감상하며 ‘긴․자진 형식’을 이해하도록 제시된 활동을 들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악곡에서 반복,변화하는 부분 구별하며 감상하

기’에 해당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은 ‘쾌지나 칭칭나네’의 ‘굿거리에서 자진

모리의 장단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노래의 느낌’에 관한 활동,‘사물놀이’에

서의 ‘장단의 변화를 이해’하는 활동,‘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의 ‘장단 한배의

변화를 느끼며 감상’하는 활동,판소리 ‘흥보가’의 ‘내용과 장면에 따라 달라

지는 장단의 빠르기를 파악하며 감상’하는 활동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미하는 학습내용을 찾아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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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상

하

기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

식을 이해하며 듣기

• 우리나라 가곡,시조 등 성악곡과

협주곡,연례악 등의 기악곡 듣기

•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

하기

학

습

내

용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와 가야금산

조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

‘연례악’

창극 ‘흥보가’vs판소리 ‘흥보가’

‘태산이 높다하되’vs‘국화 옆에서’

‘시대와 음악-한국 전통 음악’

고려속요 ‘상저가’vs경상도지역의

전래악곡 ‘방아타령’

과,두 교과서 모두 교육과정을 최대한 포용하여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수

록하였으나 두 교육과정의 항목이 내포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

므로 두 교과서의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② 다양한 시대의 음악 감상

다음으로 ‘다양한 시대의 음악 감상’에 관련된 국악부분 학습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표 21>‘다양한 시대의 음악 감상’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7차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우리나라 성악곡인 시조와 기악곡인 연례악을 감

상하도록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7차 교과서에는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와

‘연례악’을 수록하였고,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감상을 위한 국악 관

련 악곡으로는 전통 가야금 독주곡인 ‘가야금 산조’와 창작 가야금 독주곡인

‘침향무’를 찾을 수 있었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항목에 정확

하게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은 한국 전통 음악을 시대별로 감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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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상

하

기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바른 감상 태도 갖기 •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학

습

내

용

음악 에티켓-음악회장에서의 올바른

감상 태도
바른 태도로 음악회 감상하기

있도록 제시한 ‘시대와 음악’을 들 수 있다.그러나 이외에도 시대에 따른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는 학습내용으로는 ‘창극-흥보가’와 ‘판소리-흥보가’를

비교하여 감상하는 활동,‘시조-태산이 높다하되’와 창작성악곡 ‘국화 옆에

서’를 비교하여 감상하는 활동,고려속요인 ‘상저가’와 경상도지역의 전래악

곡인 ‘방아타령’을 비교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비교

하여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7차 교과서와 2007년 개정 교과서에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비

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활동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7차 교과서는

가야금 독주곡 한 장르인 반면,2007년 개정 교과서는 대부분의 국악 관련

제재곡에서 다른 악곡과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제시하고 있었다.

③ 바른 태도로 감상하기

다음으로,‘바른 태도로 감상하기’항목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모두에서 바른 감상

태도에 관해 제시하고 있으므로 두 교과서 모두 음악회를 감상하는 바른 태

도에 관해 제시하고 있다.

<표 22>‘바른 태도로 감상하기’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 48 -

공연 관람 태도에 대해 7차 교과서에서는 <교과서 부록 4>와 같이 ‘산촌’

제재곡의 학습활동의 한 부분으로 페이지 내의 적은 지면을 활용하여 소극

적으로 제시하였다.

반면,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여러 장르의 공연에 대한 소개에 이어 <교

과서 자료 5>와 같이 ‘바른 태도로 음악회 감상하기’를 하나의 주제로 다루

어 음악회 관람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써볼 수 있도록 제시

되어 있어 매우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수록하였다.또한 실제 공연장

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감상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함께 수록하여

극음악에 대한 연계학습의 한 부분으로써 수록한 것을 2007년 개정 교과서

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활동영역에 대한 교과서 수록내용을 분석한 결과,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내용은 한 가지의 학습요소에 대해

다양한 예시악곡들을활용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여 효과적으로 이해하

고 학습하도록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자료 4>7차 교과서 p.51바른 감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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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자료 5>2007년 개정 교과서 p.84바른 감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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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듬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2/2,6/4박자

•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

제

재

곡

6/4박자-육칠 월 흐린 날 없음

2)이해 영역별 교과서 수록내용 비교

개정 전․후 교육과정 ‘이해’영역의 항목을 비교분석한 <표 8>에 근거하여

개정 전․후 교과서의 국악 관련 학습내용들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이

해’영역 항목인 ‘리듬’,‘장단’,‘가락’,‘형식’,‘음색’,‘악곡의 특징’,‘악곡의 종

류’등 7가지의 세부항목에 따라 비교해보았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해’영역의 항목은 총 8가지로 나누어지나,‘화성’

은 서양음악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다루지 않았다.7차 교육과정의 ‘셈여

림’과 ‘빠르기’항목은 ‘장단의 강세와 변화에 따른 악곡의 흐름’과도 같은 맥

락으로 볼 수 있으나 본래 서양음악의 개념으로 국악 관련 학습내용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에 화성과 마찬가지로 분석항목으로 다루지 않았다.

(1)리듬

이해영역의 ‘리듬’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항목과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정리

하였다.7차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박자와 장단의 리듬꼴’은 분리하여 ‘리

듬’과 ‘장단’에 각각 배치하였음을 일러둔다.

<표 23>‘리듬’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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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 여러 가지 장단의 리듬꼴

• 장단

(중모리,변형장단,장단 한배의 변화)

학

습

내

용

5․ 8박 시조장단,

세마치장단과 변형장단,

중모리장단과 중중모리장단,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

중중모리장단과 변형장단

5․ 8박 시조장단

중모리장단과 변형장단,김죽파류 가야

금산조,굿거리장단,굿거리 변형장단,

굿거리에서 자진모리장단으로의 변화,

세마치장단,사물놀이,

창작국악 관현악곡 ‘신모듬’

위의 표에서 교육과정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7차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

인 박자를 지정해주었으며,2007년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만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7차 교과서에서는 6/4박자로 채보된 ‘휘모리 잡가’를 찾아볼 수 있다.휘모

리잡가는 ‘그 장단이 촉하고 급하여 휘몰아치는 듯하다’해서 붙여진 이름으

로 알 수 있듯이,편의상 6/4박자로 채보한 악보일 뿐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6/4박에서 요구하는 박자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오선보로 채보된 악

곡을 통해 6/4박자의 박자표에 대한 학습은 가능하다.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박자로 민요 제재곡들의 박자를 예로 들 수 있으나 국악곡은 서양음악처럼

박자에 기준으로 하여 주요 리듬꼴이 반복되는 가락 진행이 아니므로 리듬

에 관한 국악 제재곡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장단

이해영역의 ‘장단’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항목과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정리

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24>‘장단’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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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은 모든 국악곡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므로 두 교과서에서 국악 관련

악곡에 사용된 모든 장단과 장단에 관련된 학습내용을 모두 나열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장단을 모두 다루도록 제시됨에 따라 7차

교과서의 모든 악곡에서 장단에 관한 학습활동이 수록되었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모리’와 그 ‘변형 장단’,그리고 ‘장단 한배의 변화’에 대

한 학습내용을 지정하여 제시함에 따라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강강술래’

를 통해 중모리장단과 변형장단을 익히도록 하며 ‘가야금 산조’를 통해서 장

단 한배의 변화에 대해 학습하도록 수록되었다.그러나 교과서의 제재곡을

수록할 경우 특정 장단에만 한정될 수 없으므로 7차 교과서에서처럼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도 악곡과 장단이 다양하게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의 ‘사물놀이’의 다드래기-긴삼채-자진삼채-

굿거리-덩덕궁이 장단으로의 변화와 창작국악 관현악곡 ‘신모듬’에 사용된

사물놀이 형식과 장단을 학습함으로써 민요와 산조의 반주 장단을 벗어나

장단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수록되었다.

(3)가락

이해영역의 ‘가락’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항목과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정리

하였다.‘가락’의 세부 항목 중,제7차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조에 따른 가

락의 구성’과 ‘라장조․나단조․마단조’,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임시표를

포함하는 가락’등의 서양음악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하고 국악에 해당하

는 항목인 ‘민요 음계’와 ‘시김새’에 관해서만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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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락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민요 음계

• 시김새
• 음계(민요의 여러 조)

학

습

내

용

-시김새 ‘동창이 밝았느냐’

-민요음계 ‘각 지역별 우리나라 민요’

-제재곡 ‘아리랑,농부가’

-휘모리잡가 ‘육칠 월 흐린 날’

-국악창작곡 ‘산도깨비’

-시조음계 ‘태산이 높다하되’

-민요음계와 제재곡 ‘몽금포타령,늴리

리야,강강술래,쾌지나 칭칭나네’

-서양음악의 장음계․단음계와 한국

전통 음악의 여러 가지 음계의 차이

<표 25>‘가락’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위와 같이 국악에 해당하는 가락의 세부 항목으로 민요의 음계에 관해서는

두 교과서 모두 우리나라 각 지역별 민요의 특징을 설명한 학습내용을 제시

하였다.

7차 교과서는 민요 악곡과는 별개의 감상영역으로 ‘각 도별 우리나라 민요’

를 수록하여 지역별 음계에 관해서만 설명을 하였고,민요 제재곡은 별도로

수록된 반면,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지역별 민요의 특징에 대한 내용에

이어 각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 다섯 곡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각 지역 민요

의 음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에서 나아가 직접 비교하여 불러보고 경험함

으로써 지역별 민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민요에 대한 내용은 뒤

에서 다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는 우리나라 음악적 표현의 특징인 ‘시김새’에 대한 이

해도 필수적으로 제시하여 7차 교과서에도 ‘시김새’를 이해할 수 있는 ‘남도

민요-농부가’와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를 수록하였다.2007년 개정 교과서

에서도 ‘시조’의 음계에 대한 학습을 제시하였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

리나라 민요의 음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서양 음계와의 차이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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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형식

이해영역의 ‘형식’에 해당하는 항목과 그에 따른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정리

함에 있어 7차 교육과정의 항목인 ‘가락의 변화’,‘소나타 형식’은 서양음악

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다루지 않았다.또한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형식’은 국악 관련 학습내용으로 ‘각 지역별 우리나라 민요’를 비슷한 학습

내용으로 볼 수 있었으나 ‘형식’으로써 두 교과서를 비교하기에 적합하지 않

은 내용이므로 제외하였다.‘우리나라 가곡․시조 등의 성악곡’,‘협주곡․연

례악 등의 기악곡’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악곡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뒤

에서 비교하기로 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서양음악의 형식과 국악의 형식 모두를 다루었고 국악

의 형식에 해당하는 ‘긴․자진 형식’을 제시한 반면,2007년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서양음악의 형식인 ‘AB형식’,‘ABA형식’만을 제시하였다.위의 내용

이 7학년의 내용만 비교한 것임을 감안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8,9학

년 과정에는 ‘연음 형식’,‘확대 형식’등 국악곡의 형식이 제시되어 있다고

는 하나,7학년 과정에만 국악의 형식에 관한 교육과정 항목이 제시되지 않

은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7차 교과서에서는 ‘긴․자진 형식’에 관련된 국악관련 항목으로 ‘농

부가’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과 일치하

는 국악관련 항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는 없는 ‘메기고 받는 소리’에 대해 두 교과서에 모두 수

록되어 있었다.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몽금포타령’에 ‘메기고 받는 소

리’가 제시되었고,‘강강술래’와 ‘쾌지나 칭칭나네’의 학습활동을 통해서도

‘메기고 받는 소리’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였다.7차 교과서에서는 제재곡 ‘쾌

지나 칭칭나네’를 통해 ‘메기고 받는 소리’에 관해 제시되었다.

교육과정에는 없는 민요의 형식을 다룬 점은 두 교과서의 공통점이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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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긴․자진 형식 • AB형식,ABA형식

제

재

곡

농부가 국악 관련 내용 없음

메기고 받는 소리-‘쾌지나 칭칭나

네’

메기고 받는 소리-‘몽금포타령,강

강술래,쾌지나 칭칭나네’

기고 받는 소리’의 설명은 2007년 개정 교과서보다 7차 교과서에서 더욱 자

세히 설명되어 있다.민요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결과적으로 형식에 관한 국악 관련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

다.

<표 26>‘형식’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5)음색

제7차 교육과정 이해영역의 ‘음색’에 해당하는 항목 중 ‘음역에 따른 목소

리’는 서양 합창의 개념에 해당되므로 비교항목에서 제외하였다.‘연주 형태

에 따른 소리의 조화(협주)’항목에서 ‘협주’는 서양음악적인 개념이지만 창작

국악관현악의 경우 ‘협주’의 형식으로 작곡된 곡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교

과서에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비교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두 교과서의 음색에 관련된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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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색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다양한 음원의 크기/모양/재료에 의한

소리 변화

• 여러 가지 악기 소리의 조화

• 악곡의 성격과 음색의 관계

• 여러 가지 악기의 종류와 음

색

학

습

내

용

-장구,단소,소금

-사물놀이

-전통 국악기

-전통 기악곡

-연례악의 악기편성

-판소리․시조 등의 악곡의 성격에 따른

분위기와 목소리의 음색의 관계

-이성천의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

-단소

-사물놀이와 난타

-한국 전통 악기

-창작국악관현악곡 ‘신모듬’

<표 27>‘음색’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위의 표는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음색에 대한 항목을 학습하고자 할 때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내용과 국악기의 종류,학습활동 중에 해당 가능한 내

용들을 모두 제시한 것이다.7차 교육과정에서는 악곡의 성격에 따른 음색

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시하였으므로 제재곡 또한 포함하였다.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악기의 종류와 음색’

으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한 교육과정 항목에 따라 교육과정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으로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

문’을 수록하였으나,폭넓게는 국악에 대해 이해하고 국악기의 특성과 음색

을 학습할 수 있는 여러 학습내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은 학습목표에서도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듯,한국 전

통 악기의 종류와 음색을 국악관현악곡을 통해 알고,서양 악기와 비교하며

아름다움을 느껴보도록 수록된 학습내용이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종합적으로 음색을 이해해야 하는 7차 교과서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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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곡

의

특

징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시조,판소리,창극,오페라,뮤지

컬 등

• 시조,판소리,창극,오페라,뮤지

컬 등

제

재

곡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판소리 ‘비단타령’

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판소리 ‘흥보가’

창극 ‘흥보가’

달리 국악관현악곡을 감상하면서 국악기의 특성과 음색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한 2007년 개정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맞게 정확하게 제시된 한

가지 활동을 통해 국악기의 음색과 특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서양악기와 비

교도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6)악곡의 특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해영역의 ‘악곡의 특징’은 다양한 특징을 지닌 여

러 악곡을 학습하는 내용으로,7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시조’,‘판소리’,‘창극’,

‘오페라’,‘뮤지컬’등 성악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7차 교육과정

에는 악곡의 특징에 대한 항목이 없으므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악곡의

특징 항목과 일치하는 제재곡을 찾아보았다.‘악곡의 특징’항목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제재곡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28>‘악곡의 특징’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오페라’,‘뮤지컬’등 서양음악의 성악곡을 제외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국악 관련 성악곡으로 7차 교과서에는 ‘시조’,‘판소리’에 대해 수록

되었고,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조’,‘판소리’,‘창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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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모두 수록되어 있었다.

판소리의 경우,두 교과서 모두 ‘흥보가’에 대해 수록하였는데 7차 교과서

는 ‘흥보가’중 한 대목인 ‘비단타령’을 제재곡으로 제시하여 ‘가창’활동으로

써 제시하였다.

반면,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흥보가’의 한 대목인 ‘돈타령’을 감상활동

으로써 제시하여 판소리를 부르기보다는 판소리에 대한 가치와 특징을 이해

하고 추임새를 넣음으로써 판소리를 이해하도록 하였다.뿐만 아니라 ‘창극’

의 요소를 대입하여 같은 내용의 ‘흥보가’이지만 ‘판소리’와 ‘창극’이라는 장

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둠별로 ‘창극-흥보

가’의 한 장면을 선정하여 간단한 창극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는 ‘창작’의

요소가 포함된 활동으로써 제시하였다.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창극’은 교육과정에 의함이기도 하지만 판소리 ‘흥

보가’와 같은 내용의 창극 ‘흥보가’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국악에 좀 더 대중

적인 접근을 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판소리의 어려운 음악적 표현법 때문에 배우고 따라 부르는 활동이

어려워 자칫 제재곡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수도 있는 ‘7차 교과서의 단순한

가창 활동’에서 벗어나 ‘판소리’의 특징은 감상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학습하되 자율적으로 장면을 선정하여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판소리’를 학습하도록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시도’가 참신하다.

(7)악곡의 종류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해영역의 ‘악곡의 종류’에서 7학년 과정에는 다양

한 성악곡과 기악곡을 학습하도록 하였는데 7차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중

‘형식’에 제시된 ‘우리나라 가곡․시조 등의 성악곡’과 ‘협주곡․연례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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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곡

의

종

류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우리나라 가곡․시조 등의 성악곡
• 시조․가곡․단가․판소리 등의

우리나라 성악곡

제

재

곡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판소리 ‘흥보가’

기악곡’이 ‘악곡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였다.2007년 개

정 교육과정의 ‘예술 가곡,아리아 등의 외국 성악곡’과 ‘소나타,푸가 등의

외국 기악곡’은 서양음악에 해당하므로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두 교과서에서 ‘악곡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① 성악곡의 종류

두 교과서에서 ‘성악곡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악제재곡들을 정리한 표는 다

음과 같다.

<표 29>‘성악곡의 종류’항목 국악 관련 제재곡 비교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악 관련 성악곡으로 ‘시조’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

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판소리’를 선수하였음을 전제로 조직된 교육과정에 의

해 7학년 과정에서는 ‘시조’를 학습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7차 교과서에는

‘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를 수록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내용이 재조직됨에 따라 7학년 과정에는

‘시조,가곡,단가,판소리’등의 국악 성악곡을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시조’에 ‘태산이 높다하되’와 ‘판소리’에 ‘흥보



- 60 -

악

곡

의

종

류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협주곡․연례악 등의 기악곡
• 산조․시나위 등의 우리나라 기악

곡

학

습

내

용

연례악-수제천,여민락,보허자,낙

양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가’등의 두 가지 장르의 악곡이 수록되었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정악에 속하는 시조와 가곡 중 시조를 수록하고,

민속악에 속하는 단가와 판소리 중 판소리를 수록하였는데 비교적 덜 어려

운 시조와 많이 알려진 판소리를 수록한 것은 학습활동에 적합하다고 여겨

지나,가곡과 단가 모두 수록되었다면 교육 현장에서 더욱 풍성한 국악 학

습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② 기악곡의 종류

다음으로 두 교과서에서 ‘기악곡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습내용을 정리한 표

는 다음과 같다.

<표 30>‘기악곡의 종류’항목 국악 관련 학습내용 비교

7차 교육과정은 국악 관련 학습내용으로 ‘연례악’을 제시함에 따라 교과서

에서도 ‘연례악’을 감상활동으로 수록하며 ‘연례악’의 종류로 ‘수제천’,‘여민

락’,‘보허자’,‘낙양춘’등 4가지 악곡에 대해 감상하고 학습하도록 수록하였

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국악 관련 학습내용은 ‘산조’,‘시나위’등의 기악

곡을 제시함에 따라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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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였다.

‘악곡의 종류’에 대해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비교해 본 결

과,교육과정 항목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더 자세하고 다양하게 제시하

고 있는데 기악곡의 경우 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악곡이 다르므로 교과

서에 수록된 악곡을 비교할 수는 없었다.

또한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기악곡’에서 ‘시나위’에 관해 다루지 않았고

‘성악곡’에서는 ‘단가’와 ‘가곡’을 수록하지 않았으므로 2007년 개정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생활화 영역별 교과서 수록내용 비교

개정 전․후 교육과정 ‘생활화’영역의 항목을 비교한 <표 9>에 근거하여

‘음악 바르게 즐기기’와 ‘음악 경험하기’,‘음악과 생활’이라는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생활화’영역에 해당하는 국악 관련 학습내용들을 주제별로 비교해보

았다.

(1)음악 바르게 즐기기

‘음악 바르게 즐기기’라는 주제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교과서내의 활동에

대해 비교하여 보았다.

‘음악 바르게 즐기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7차 교과서는 ‘바른 감상 태도’

에 대해서만 제시되었는데,‘바른 감상 태도’에 관련하여 7차 교과서와 2007

년 개정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음악회장에서의 올바른 감상 태도’에

대해서는 ‘감상하기’영역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따라서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음악 바르게

즐기기’에 해당하는 국악관련 학습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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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화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 바른 감상태도 갖기
•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학

습

내

용

음악 에티켓-음악회장에서의 올바

른 감상 태도

-인터넷 활용하여 우리 문화 감상하기

-바른 태도로 음악회 감상하기

사물놀이,난타,판소리,정간보,한국

전통 악기

<표 31>‘음악 바르게 즐기기’관련 교과서 학습내용 비교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우리 음악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

는데,‘사물놀이’,‘난타’,‘판소리’,‘정간보’,‘한국 전통 악기’등 다섯 가지 항

목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사물놀이’와 ‘판소리’,‘정간보’,‘한국 전통 악기’에 대해서는 7차 교과서에

서도 제시하고 있으며 ‘정간보’와 ‘한국 전통 악기’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

명함에 있어 우리 전통 문화가 갖는 고유성과 특수성,과학적이면서도 훌륭

한 가치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달려있다.

‘정간보’에 관해 두 교과서에서 모두 단소 연주와 관련하여 제시하였는데 7

차 교과서에서는 ‘정간보’의 유래와 가치에 대해 <교과서 자료 6>과 같이 4

컷 만화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라는 ‘정간

보’만의 가치가 설명되어 있어 학습에 매우 효과적인 구성이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정간보’는 단소를 배우는 과정에서 함께 익히

도록 제시되었는데,단소 연주를 위한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잘 제시되어 있

으나 정작 ‘정간보’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하다.‘정간보’의 정의에 대해 몇

줄의 설명을 통해서만 간략하게 제시되어 정작 ‘정간보’의 중요성과 가치 등

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단소’학습내용의 일부분인

<교과서 자료 7>을 통해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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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자료 6>7차 교과서 p.17아리랑-정간보

<교과서 자료 7>2007년 개정 교과서 p.47단소-정간보

‘정간보’와는 반대로 ‘사물놀이’와 ‘판소리’는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더 효

과적으로 제시되었다.7차 교과서에 제시된 ‘사물놀이’와 ‘판소리’는 이해활

동이 단순한 개념과 정의를 설명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특히 7차 교과서

의 ‘사물놀이’는 ‘쾌지나 칭칭나네’의 학습활동으로 네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장구 장단을 연주할 뿐 진정한 ‘사물놀이’의 장단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제대

로 설명되지도 않았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사물놀이’에 관한 자세한 학습활동은 물

론,‘세계 속의 우리 음악’이란 주제로 ‘사물놀이’와 ‘난타’를 함께 소개함으

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전통 타악 합주인 ‘사물놀이’와 퓨전

타악 합주인 ‘난타’를 통해 세계 속의 우리음악에 대한 인식과 가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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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화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 음악을 듣고 평하기
• 학교 내외의 음악 행사에 참여하기

•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

학

습

내

용

-음악회 감상하고 감상문 발표하기

-공연 관람 후 감상문 작성하기

-창극-흥보가 발표하기

-컴퓨터로 만든 음악 발표하기

-학급 음악회

부각시키도록 제시하였다.또한 ‘판소리’에 대해 2003년 유네스코에 ‘인류 구

전 및 무형 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임을 알리며 제재

곡 ‘흥보가’이외의 판소리 다섯 마당에 대해 조사해보도록 학습활동을 구성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간보’에 대한 가치와 의미는 4컷 만화를 활용한 7차 교과서

에 더욱 효과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사물놀이’와 ‘판소리’에 관해서는 비교학

습과 연계학습을 활용한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더욱 효과적인 학습 효과

를 거둘 수 있도록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음악 경험하기

다음으로 ‘음악 경험하기’라는 주제로 음악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발표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다.

<표 32>‘음악 경험하기’관련 교과서 학습내용 비교

위의 표를 보면 7차 교과서의 ‘음악을 듣고 평하기’에 해당하는 활동은 음

악회를 감상하고 감상문을 써서 발표하는 활동으로 7차 교과서의 ‘산촌’제

재곡에 제시된 학습활동이다.음악회를 감상하며 느낀 점을 감상문으로 작

성해보는 활동은 음악을 듣고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며 음악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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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태도로 듣게 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기’

에 관해 음악회나 공연장을 찾아 감상하고 감상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찾아 볼 수 있었다.이 또한 앞서 언급했던 ‘바른 태도로 음악회 감상하기’

와 연계되는 활동으로,음악회에 대한 태도를 배운 후 바른 태도로 음악회

를 감상하고,느낀 점을 감상문으로 작성하는,매우 적극적으로 생활에서 음

악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것 외에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활동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교과서에서도 관련된

활동들을 다양하게 수록하였다.‘창극-흥보가’를 감상하고 한 장면을 선정

하여 모둠별로 직접 창극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활동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음악을 만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활동,그리고 ‘학급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수록한 학습활동 등이다.

음악 교과의 모든 음악적 개념 습득과 음악 활동은 궁극적으로 음악을 생

활에서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혼자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배운 음악을 표현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학급

음악회’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발

표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고민과 연습이 필요하며 완전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는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2007년 개정 교과서에

서는 교과서의 마지막 활동으로 ‘학급음악회’를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각 해당 교육과정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나 7차 교과서에서의

공연 감상에 한정된 ‘음악 경험하기’에 비해,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공

연 감상은 물론,스스로 음악을 창작하고 발표하게 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

인 ‘음악 경험하기’활동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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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화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 이해하기

(의식과 음악)

•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

•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 탐구하기

학

습

내

용

-농부가,성주풀이,연례악

-인터넷에서 음악에 관련된 정보 검

색하기

-다양한 음악 활동 즐기기

-컴퓨터로 만든 음악 인터넷에 게재

하기

-시조,문묘제례악,상저가

(3)음악과 생활

다음으로는 직접적인 ‘생활화’항목이기도 하며 가장 쉽게 생활 속에서 음악

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활동들에 관해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을 ‘음악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비교해 보았다.

<표 33>‘음악과 생활’관련 교과서 학습내용 비교

위의 표에 의하면 7차 교과서의 ‘음악과 생활’에 관련된 내용은 ‘농부가’,

‘성주풀이’,‘연례악’,‘인터넷 활용하여 음악 관련 정보 검색하기’등에서 찾

아볼 수 있었으며,2007년 교과서에는 ‘다양한 음악 활동 즐기기’와 ‘컴퓨터

음악 인터넷에 게재하기’,‘시조’,‘문묘제례악’,‘상저가’등에서 찾아볼 수 있

었다.

두 교과서에서 ‘음악과 생활’에 관련된 세 가지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우리나라 민요의 특징 중 하나인 ‘노동요’에 관해 다루고 있다는 점

이다.7차 교과서의 ‘농부가’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상저가’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일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의 효과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다.특히 ‘농부가’는 ‘모심기소리(상사소리)’와 비교하도록 하고,‘상저가’는

경상도 지역의 ‘방아타령’과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비교학습을 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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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교과서의 ‘상저가’는 고려 속요로써 ‘상저가’와 경상도 지역의 ‘방아

타령’을 비교함으로써 ‘노동요’에 대한 비교에서 나아가 시대에 따른 비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궁중음악에 대해 제시한 점으로 7차 교과서에는 ‘연례악’의 종류인

‘수제천’과,‘여민락’,‘보허자’,‘낙양춘’에 대해 감상하도록 제시하였고,2007

년 개정 교과서에는 시대별 음악 감상으로 ‘문묘제례악’과 ‘여민락’을 찾아볼

수 있었다.‘노동요’가 옛 서민들의 생활 속의 음악이었다면 ‘궁중음악’은 우

리나라 왕족들의 생활 속의 음악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셋째,컴퓨터를 활용하도록 제시한 학습활동이다.7차 교과서에서는 인터넷

을 활용하여 음악적 이론이나 개념 등에 대해 조사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는

데,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은 물론,감상도 하고 컴

퓨터를 활용하여 만든 음악을 발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7차 교과서에는 없지만 2007년 개정 교과서에 제

시된 활동으로 ‘다양한 음악 활동 즐기기’가 있다.개인적으로 음악을 즐기

는 모습,학교에서 음악을 배우거나 연습하고 발표하는 모습,가정에서 음악

이 사용된 예나 가족끼리 연주하는 모습,사회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모습

등 다양한 사진들을 제시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

음을 이해시킬 수 있다.또한 계획하고 있는 공연이나 하고 싶은 음악활동

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사진을 보고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이 가능한 활동을 함께 제시하였다.이러한

‘다양한 음악 활동 즐기기’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항목인 ‘생활 속에서 음

악 활용하기’의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두 교과서에서 ‘생활화’활동으로써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적은 비슷했으나 교육과정이 자세해지고 인터넷이나 다른 매

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고 다양해졌음에 따른 정도와 활동 내용의 차

이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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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과서 대표 제재곡 수록내용 비교

지금까지 교육과정 항목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학습활동과 제재곡에 관해서

비교해보았다.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교과

서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교육과정을 배제한 연구는 불가피하였다.그러

나 이러한 교육과정에 맞춘 비교 분석에는 신․구 교과서의 차이점과 개선

점 등을 자세히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두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장르 중 평시조와 민요악곡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분석

해 보았다.

두 교과서의 장르는 평시조,민요 이외에도 판소리,국악창작곡,휘모리잡

가,고려속요,사물놀이,단소 등이 수록되어 있다.이러한 공통 장르 중에서

도 평시조와 민요를 선택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음악교과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인 동시에 학습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활동이 가창이므로 국악제재곡 중 대표적인 가창활동인

평시조와 민요를 선택하였다.

둘째,판소리․국악창작곡․휘모리잡가․고려속요 등도 가창제재곡이지만

두 교과서의 악곡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악곡이 같거나 학습활동의 내용이

비슷해야 하므로 두 교과서에 모두 동일한 내용이 수록된 평시조와 민요를

선택하였다.

평시조와 민요 이외에 7차 교과서의 휘모리잡가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고려속요는 장르와 악곡이 달라 비교가 불가능 하며,판소리․국악창작곡․

사물놀이․단소 등의 학습활동은 앞서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비교 분석에

서 부분적으로 언급한바 있다.

따라서 국악 학습에 가장 대표적인 학습요소이면서 두 교과서간에 수록된

악곡과 학습활동이 가장 근접한 평시조와 민요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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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학습목표

7차

교과서

1.시조의 음악적 특징과 종류를 안다.

2.시조의 독특한 시김새를 이해하고 장구장단에 맞추어 ’동창이

밝았느냐‘를 듣고 불러본다.

2007년

개정 교과서

1.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시조의 초장을 듣고 따라 부른

다.

1)평시조

‘평시조’는 두 교과서 모두 각각 한 곡씩 수록되었는데 7차 교과서에는 ‘동

창이 밝았느냐’가 수록되었고,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태산이 높다하되’가

수록되어 악곡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평시조의 악곡이 ‘동창이 밝았느

냐’에서 ‘태산이 높다하되’로 바뀌었으나 동일한 가락에 가사만을 달리 얹어

부르는 특성을 지닌 시조이기에 두 제재곡의 비교가 가능하다.

제재곡의 학습활동이 구성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1)학습목표

7차 교과서의 학습목표는 ①시조의 음악적 특징과 종류를 알고 ②시조의

독특한 시김새를 이해하고 ③장구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로 분리되며,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학습목표는 ①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이해하고 ②시조

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로 분리된다.

두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34>평시조 학습목표 비교

7차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보면 2007년 개정 교과서에 비해 자세하고 다양

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시조의 독특한 시김새라는 것이 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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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악적 특징이므로 7차 교과서의 학습목표는 중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이

해하는 활동으로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7차 교과서의 장구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것은 장구장단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학습목표에 장구 또는 장단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5․8박으로 구성된 시조의 독특한 장단 또한 시조의 음악적 특징에 해당되

므로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7차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모두 통합하여 반

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학습활동

위와 같은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두 교과서는 각각 4가지의 학습활동을 제

시하고 있다.

각각의 학습활동을 비교해 보았을 때,두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배열의 순

서에 차이는 있으나 4가지가 모두 같은 동일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시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학습하는 활동이며,둘째로 5박과 8박

의 시조장단을 익히는 학습활동이다.셋째로 시조의 시김새를 알고 불러보

는 활동이며,넷째로 악보를 보고 시조를 불러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조에 대해 지도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하되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학

습활동을 재구성하였으므로 두 교과서가 다른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제시

한 것이라고 보았다.

두 교과서의 평시조의 학습활동을 정리하여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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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학습목표

7차

교과서

1.시조의 음악적 특징과 종류를 알아보자.

2.정간보로 기보된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가사의 의미를 새겨 보고,

노래 불러 보자.

3.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에 사용된 계면조의 특징을 살펴보자.그리고

전문가가 부르는 것을 들어보고,장식음인 요성과 퇴성의 시김새를 따라

불러 보자.

4.5박과 8박 장단을 익히고,장구 반주에 맞추어 노래해 보자.

2007년

개정

교과서

1.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를 운율에 맞추어 큰 소리로 읊어 보고,시조

의 형식과 의미를 알아보자.

2.시조의 5박과 8박 장단을 구음을 넣어가며 무릎장단이나 장구로 익혀

보자.

3.시조의 구성음을 알아보고,시김새를 살려 정확한 음정으로 불러보자.

4.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며 명창이 부르는 ‘태산이 높다 하되’를

종장까지 감상하고,무릎장단이나 장구 장단을 치며 초장을 듣고 따라 불

러보자.

<표 35>평시조 학습활동 비교

(3)학습활동 구성 순서

위와 같이 같은 내용의 학습활동일지라도 두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을 제시

한 순서는 확연히 달랐다.

두 교과서 모두 시조의 특징과 이해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첫 번째 학습활

동으로 제시한 것은 동일하다.그러나 이외의 활동에 관한 학습활동 순서에

있어서 7차 교과서는 첫 번째 이론적 배경 이후,바로 정간보를 보고 노래

부르는 활동이 제시된 것은 무리한 구성이라고 보여진다.비록 7차 교과서

에서 평시조 학습 이전에 아리랑 제재곡을 통해 정간보에 관해 선수되었다

고는 하나 시조의 장단(박자)와 음계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간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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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래한다는 것은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학습활동인 것이다.‘적

은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간보를 먼저 수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더라도 정간보와 함께 학습활동에서 가창의 내용이 제시되었

으므로 적은 지면의 활용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7차 교과서의 학습활동 구성 순서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걷기도

전에 뛰는 것부터 요구하는 것과 같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첫 번째 이론적 배경에 관한 학습활동 다음으

로 5박과 8박의 시조장단을 학습하게 하여 제재곡의 바탕이 되는 박자를 먼

저 학습하도록 하였다.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재곡을 부르기 위해 필요한

제재곡에 사용된 구성음과 표현법을 학습하도록 제시하였다.이처럼 장단과

구성음 및 시김새를 학습한 다음에야 제재곡을 감상하고 제시된 악보를 보

며 노래 부르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학습활동 구성 순서는 이론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제재곡에 접근하도록 학습활동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학습활동이라 하겠다.

(4)학습활동 구성 방식 비교

위에서 두 교과서의 평시조는 같은 내용의 학습활동을 서로 다른 순서로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다음으로 각각의 학습활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5박과 8박의 시조 장단을 익히는 활동과,평시조의 음계

와 시김새를 익히는 활동에서는 두 교과서에 사용된 악보나 개념정리 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조의 음악적 특징을 설명한 글과 수록된 악보에 있어서는 두 교

과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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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조의 특징에 관한 이론적 내용의 차이

7차 교과서는 시조의 음악적 특징과 종류를 알아보자는 학습활동에 맞춰

다음과 같은 설명을 수록하였다.

시조는 3장 형식의 시조시를 계면조 음계로 된 가락으로 5박과 8박 장단

에 맞추어 부르는 전통 성악곡이다.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제’와 그 밖의

지역에서 불리는 ‘향제’로 나뉘는데,향제에는 완제(전라도),영제(경상도),

내포제(충청도)등이 있다.또 음악적 특징에 따라 경제에는 ‘평시조’,‘중

허리시조’,‘지름시조’,‘사설지름시조’,‘수잡가’,‘휘모리잡가’등의 변화곡이

있고,향제에는 ‘평시조’와 ‘사설시조’등이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습하기에 시조의 종류는 너무도 막

연하고 어려운 주제이다.이러한 내용을 외운다고 시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각 지역의 시조를 구별하여 감상하며 학습하는 활동도

아닌데 시조의 종류에 관해 알아보자는 학습활동 자체가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활동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시조에 관해 ‘3장 형식의 시조시를 계면조 음계로 된 가락으로 5박

과 8박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전통 성악곡’으로 정의한 7차 교과서와 달리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 학습활동에 앞서 시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시조는 고려 말에 나타난 3장 형식의 짧은 시로,대엽(현행 가곡의 원형)

조의 가락에 얹어 노래되었으며,현재의 시조창과 같은 형태로 불린 것은

조선 영조 무렵부터이다.장단은 5박과 8박 장단을 섞어서 사용하며,음계

는 황종(黃鐘)․중려(仲呂)․임종(林鐘)의 3음을 주로 사용한다.

위와 같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시조에 관한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시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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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와 변천,음악적 특징까지 설명하고 있으며,어렵게 설명되지도 않았으

며 사용된 음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위와 같은 시조에 관한 설명 다음으로 첫 번째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2007년 개정 교과서는 첫 번째 학습활동은 제재곡의 바

탕이 된 3장 형식의 시조시에 대해 학습하는 내용으로,산을 오르는 그림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시조를 읽어봄으로써 초장,중장,종장으로

이루어진 시조시의 3장 형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이러한 시조

시를 읽는 활동은 7차 교과서의 학습활동에도 비슷하게 나타나있는데 두 번

째 학습활동을 통해 ‘동창이 밝았느냐’의 가사의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였다.

7차 교과서에서는 초․중․종장의 가사를 적어놓은 정간보를 수록하여 악

보와 가사의 구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시조의 형식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 시조의 3장 형식에 관한 완전한 이해를 돕기에는 다소

무리한 악보 수록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수록 악보의 차이

평시조 학습을 위해 수록된 악보를 비교하면 두 교과서의 제재곡 학습을

위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먼저 7차 교과서는 기존의 국악 전통악보인 정간보를 가사와 함께 3장까지

모두 수록하였는데,7차 교과서의 시조 정간보는 위에서 아래로,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정간보의 기존 원칙을 바꾸어 학습자가 보기 수월하도록 가

로로 된 정간보를 수록하였다.그러나 본래 독보가 수월하지만은 않은 정간

보의 특성상 학습자가 보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금까지는 정간보를 가로로 눕히는 방법 외의 더 나은 법을 찾지

못했던 듯하다.

위와 같은 정간보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시조악보

이다.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서양의 오선보도 아닌,기존의 정간보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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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악보를 선보였다.3음 구성인 시조의 음체계를 활용하여 정간보처럼

비슷한 모양이되 한자로 음을 표시한 것이 아닌,선으로써 음의 높낮이를

표현한 것이다.가로로 눕힌 정간보 네모칸 안에 가사와 선을 연결하여 요

성과 퇴성 등의 시김새까지도 표현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3개의 시조 구성

음만 확실히 익힌다면 선을 따라가면서 쉽게 시조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간단해 보이는 이 악보는 기존의 정간보의 어려움을 극복한 실로

획기적인 악보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7차 교과서에 수록된 평시조 정간보와 2007년 개정 교과서에 수록

된 평시조 그림악보이다.

<교과서 자료 8>7차 교과서 p.38평시조-정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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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자료 9>2007년 개정 교과서 p.13평시조-악보

③ 비교학습 구성의 차이

4가지 학습활동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시된 비교학습에서도 두 교과서는 차

이를 보이고 있다.7차 교과서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종류와 특징을 알

아보고,시조와 비교해보자’는 활동을 제시하였는데,시조를 학습하고 시조

와 같은 다른 전통 성악곡의 종류를 학습하고 시조와 비교한다는 학습활동

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수록된 ‘전통

음악의 종류 1-<성악곡>’은 적은 지면을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전통 성악

곡을 간단한 정의만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한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비교학습으로써 교과서에 수록된 서양 제재곡

인 ‘에델바이스’와 ‘태산이 높다하되’를 불러보고 서양 성악곡과 한국 전통

성악곡을 비교해 보도록 제시한 학습활동은 서양악곡과 국악곡의 효과적인

비교는 물론,교과서 내의 제재곡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악곡을 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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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만화를 이용한 이해

마지막으로 7차 교과서의 평시조 학습내용에는 없는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평시조 학습내용만의 특징인 만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평시조에 수록된 만화는 앞서 글로써 설명했던 시조

의 유래와 그와 관련하여 생활 속에서 시조가 활용되었던 예를 다음과 같은

만화를 통해 한 번 더 제시함으로써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다음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평시조에 수록된 만화이다.

<교과서 자료 10>2007년 개정 교과서 p.13평시조-만화

결론적으로 평시조라는 동일한 장르의 악곡을 두 교과서 모두 동일한 내용

의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하도록 제시하였으나 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

정 교과서는 학습활동의 순서 및 학습활동 구성 방식에 있어 효과적인 수업

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하고 흥미를 유발하도록 제작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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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경기민요 아리랑 늴리리야

남도민요 농부가 강강술래

서도민요 몽금포타령(황해도)

동부민요

신고산타령(함경도), 성주풀이

(경상도),쾌지나 칭칭나네(경

상도),

쾌지나 칭칭나네(경상도)

제주도민요 오돌또기

기타 참고악곡-풍구소리 단소연주-도라지타령

2)민요

7차 교과서에는 민요악곡이 아리랑,농부가,쾌지나 칭칭나네,신고산타령,

성주풀이,풍구소리 등 6곡이 수록되었고,2007년 개정 교과서는 몽금포타

령,늴리리야,강강술래,쾌지나 칭칭나네,오돌또기,도라지타령 등 6곡으로

두 교과서의 민요 악곡 수는 동일하게 수록되었다.그러나 7차 교과서의 풍

구소리는 참고악곡이며,2007년 개정 교과서의 도라지타령은 단소 학습을

위한 제재곡으로 수록되었으므로 순수 가창을 위한 제재곡은 두 교과서 모

두 5곡으로 동일하다.지역별로 보면 7차 교과서는 경기민요,남도민요,동

부민요의 구성이며,2007년 개정 교과서는 경기민요,남도민요,경상도민요,

서도(황해도)민요,제주도민요의 구성이다.7차 교과서에는 제외된 서도민요

와 제주도민요가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수록되었으며,같은 서도민요 중

에 7차 교과서에는 함경도민요인 ‘신고산타령’이 수록되었으며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황해도민요인 ‘몽금포타령’이 수록되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36>교과서 수록 민요 지역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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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7차 교과서의 참고악곡 ‘풍구소리’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단소연주악곡 ‘도라지타령’은 가창에 관련된 학습활동이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고 순수 가창을 위해 수록된 곡들에 관해 분석해보았다.

(1)악곡 수록 방식의 차이

두 교과서는 민요라는 장르의 악곡들을 수록한 방식에서 두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교과서 내의 수록 악곡들의 연계성에서의 차이이다.

7차 교과서는 아리랑(p.16-17),농부가(p.26-27),쾌지나 칭칭나네(p.44-45),

신고산 타령(p.60-61),성주풀이(p.70-71)등의 5곡의 민요 악곡들이 순서적

으로 함께 수록되지 않고 서양악곡 사이사이에 하나의 가창악곡으로써 학습

목표와 학습활동,관련 이해활동 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또한 제재

곡과는 별개로 각 지역별 민요의 특징(p.28-29)을 감상활동으로써 제시하였

다.

반면,2007년 개정 교과서는 각 지방의 민요의 특징에 대한 이해(p.20)와

함께 몽금포타령(p.21),늴리리야(p.22),강강술래(p.23),쾌지나 칭칭나네

(p.24),오돌또기(p.25)등의 악곡을 차례대로 수록하였다.

7차 교과서의 악곡과 활동은 제재곡별로 학습목표가 제시되고 그에 따른

학습활동에 이어 마지막으로 심화 또는 비교 학습으로 제재곡이 마무리되어

있는데 비해,2007년 개정 교과서는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에 대한 내용면

에 하나의 통합된 학습목표가 제시되고 각 민요에는 학습목표 없이 학습활

동만이 제시되었으며,마지막 민요 제재곡인 오돌또기의 학습활동에 이어

전체 민요에 대한 통합적인 수행평가와 비교학습이 제시되었음을 근거로 하

여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5곡의 악곡

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수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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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각 지방 민요의 특징과 함께 지역별 대표 민요 5곡을 수록한

2007년 개정 교과서는 민요의 특징을 학습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제시된 대

표 민요악곡을 학습함으로써 민요의 특징을 제재곡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7차 교과서는 교과서 내에 수록된 민

요들 사이에 어떠한 연계성도 고려되지 않고 수록된 것으로 보이며,민요의

특징은 감상활동을 통해서 별도로 학습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므로 2007년 개

정 교과서에 비해 민요라는 장르와 각 지역별 민요의 특징에 대한 학습의

효과가 덜할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교과서에서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제재곡 및 학습활

동을 수록한 페이지 수와 내용 구성의 차이이다.

7차 교과서는 감상활동인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악곡이 두 페이지에 걸쳐 제시되어 있는 반면,2007년 개정 교과서는

모든 내용이 한 페이지에만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단순히 교과서 내에서 민요악곡이 차지하는 분량으로 보았을 때 2007년 개

정 교과서에 비해 7차 교과서의 민요에 대한 내용과 학습활동이 더욱 자세

하게 수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두 교과서의

악곡과 학습활동을 비교해 본 결과 두 페이지를 사용한 7차 교과서의 제재

곡의 학습활동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제재곡의 학습활동에 비해 양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7차 교과서의 제재곡과 함께 ‘이해’활동

으로써 제시된 학습내용들이 제재곡이 수록된 지면을 함께 활용하고 있을

뿐 제재곡과는 무관한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이며,같은 학습내용들이 2007

년 개정 교과서에는 제재곡과는 별도의 학습내용으로 사진자료와 함께 수록

되었기 때문이다.이처럼 두 교과서는 제재곡과 학습활동을 수록하는데 있

어서 교과서의 지면을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위와 같은 민요의 학습내용 구성 방식의 차이점은 두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에 대한 학습내용의 차이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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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2)교과서에 수록된 민요에 대한 학습내용의 차이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에 대한 학습내용으로는 민요에 대한 정의와 함께 우

리나라를 5도권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특징을 감상과 함께 이해하도록 제시

한 학습내용과,제재곡으로 수록된 민요악곡과 그에 따른 학습활동들을 들

수 있다.먼저 두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민요의 특징에 대해 수록

한 학습내용에 대해 비교해보았다.

①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

두 교과서에서 제시한 학습목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각 지역의

민요를 감상을 통해 알아보고 특징을 이해하는 활동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민요에 대한 정의도 구전된다는 점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으나,7차

교과서에는 지역별 특징이 다르다는 점을 비롯하여 노동요,3박자 계통,5음

음계,꾸밈이 많은 가락,메기고 받는 소리 등을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2007

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특징과 ‘토리’라는 개념,‘향토민요’와

‘통속민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 교과서 모두 우리나라 지도를 사용하여 서도,경기,남도,동

부,제주도 등의 5개 지역으로 나누고 경기도,함경도,강원도,등의 지역들

이 5개의 어느 민요에 해당하는지 제시하였다.

각 지역의 특징 설명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부드러운

감정표현과 서정적이며 경쾌한 가락이 특징인 경기민요에 대한 설명은 두

교과서 모두 동일하지만,다른 지역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한스럽고 애수어

린 노래가 많다는 서도민요의 특징과 특유의 사투리가 느껴진다는 제주도

민요의 특징처럼 동일한 내용도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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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7차 교과서 2007년 개정 교과서

서도

민요

콧소리를 섞어 떨기도 하며,한스럽

고 애수어린 노래가 많다.

음계의 가운데 음을 굵게 떠는 소리

가 특징이며,한스럽고 애수어린 노래

가 많다.

경기

민요

감정 표현이 부드럽고,가락이 서정

적이며 경쾌하다.

가락이 서정적이며 경쾌하고,감정표

현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남도

민요

목을 눌러 소리내며,억양이 강하고

구성지다.표현이 풍부해 극적인 분

위기를 자아낸다.

억양이 강하고 구성지며,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꺾는 소리가 특징

이다.

동부

민요

강원도 민요는 주로 높은 음에서 낮

은 음으로 가락이 진행되며,순박하

고 구수하다.함경도 민요는 대체로

강원도 민요와 비슷하며,촉박한 리

듬이 특징이다.경상도 민요는 쾌활

하고 활동적이며 강한 억양을 가지

고 있다.

함경도나 강원도 민요는 탄식이나 애

원조의 노래가 많고,경상도 민요는

꿋꿋하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

제주

도민

요

어업과 관련된 일노래가 많으며,제

주도 특유의 사투리가 느껴진다.

제주도 특유의 사투리를 표현하는 소

박한 가락이 특징이며,애잔하고 담담

한 느낌의 노래가 많다.

금씩 달리 설명하고 있다.

또한 7차 교과서에는 5도권에 따른 구별에서 나아가 우리나라 지도에 나타

나 있는 평안도,함경도,경상도,충청도 등의 각 지역의 대표민요들을 3곡

또는 4곡씩 제시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민요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

였으며,교사는 제시된 곡들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감상이 가능하다는 이

점이 있다.그러나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에 이

어 5도권의 대표민요들을 한 곡씩만 수록하였으므로 5곡의 민요 외에 더 많

은 민요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의 표는 두 교과서에서 각 지역 민요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정

리한 표이다.

<표 37>각 지역 민요의 특징



- 83 -

마지막으로 각 지역 민요의 음계를 수록한 것에 대한 차이점인데,7차 교

과서는 각 지역 민요에 사용되는 음계를 각 지역 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

과 함께 제시하여 각 지역의 음계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며,모두 동일한 다

장조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지역별 민요에 출현하는 음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작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곡은 다장조가 아니므로

제재곡에 사용된 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별도의 학습이 필요할 수

있다.

7차 교과서와는 반대로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각 지역의 음계에 대한 설

명이 민요의 특징과 함께 제시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대표민요로 수록된

제재곡의 학습활동을 통해 제재곡과 같은 조를 사용하여 제시되었으므로 제

재곡과 사용 음계에 대한 학습 효과는 높을 수 있으나 각 지역의 음계를 비

교하여 한 눈에 알아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위와 같이 민요의 음계를 수록함에 있어서 두 교과서의 차이점은 학습활동

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2007년 개정 교과서는 민요의 특징을 지역별 대표

악곡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였으므로 학습활동에 각 지역의 음계가 함께 제

시된 반면,7차 교과서는 이미 민요의 특징에 대한 부분에서 음계에 대해

수록하였으므로 각 제재곡의 학습활동에서는 음계에 관해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으로 각 지역의 민요에 대한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과

정에서는 전 악곡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민요의 특징과 음계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을 것이며,경상도민요인 쾌지나 칭칭나네를 제외하고는 두 교과

서에 수록된 지역별 대표민요가 다르므로 학습활동을 통해 각 제재곡만의

특성으로써 제시된 내용에 한해서만 분석하여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보완

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활동의 기반이 된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을 것이며,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 각 지역의 대표민요가 수록된 순서인

경기-남도-동부민요의 순서로 비교해보았다.단 7차 교과서에는 서도민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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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요가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서도민요와 제주도민요에 대한 비교 분

석은 다루지 않았다.

③ 경기민요

경기민요의 악곡으로 7차 교과서에는 ‘세마치장단’의 ‘아리랑’이 수록되었

고,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굿거리장단’의 ‘늴리리야’가 수록되었다.

㉠ 난이도

경기민요는 다른 지역의 민요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악곡들이 대부

분이며,7차 교과서의 아리랑과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늴리리야는 두곡 모

두 널리 알려진 민요이므로 학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7차 교과서의 아리랑은 정간보로 된 악보를 읽고 단소를 연주하는 활

동을 고려하여 가장 많이 알려지고 쉬운 민요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

래 부르기에는 이미 알고 있어 더없이 쉬운 제재곡이다.

늴리리야 또한 널리 알려진 민요이므로 노래 부르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

나,잔가락들의 표현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 학습활동

7차 교과서의 경기민요인 아리랑의 학습활동은 정간보를 보고 노래 부르는

활동과,세마치장단을 익히고 장구와 단소반주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경기민요인 늴리리야의 학습활동은 굿거리장단에 맞

추어 몸동작과 함께 흥겹게 표현하는 활동과 굿거리의 변형장단을 만들어

변형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며 기본 장단과의 차이를 느껴보는 활동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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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교과서 제재곡의 특징

7차 교과서의 제재곡인 아리랑은 아리랑의 학습목표와 제재곡 뒤를 이은

내용으로 장구,단소,소금 등의 연주법이 제시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노래

부르는 활동과 단소를 연주하는 활동을 통합하여 수록한 제재곡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악보도 정간보로 수록되었으며 그에 따른 ‘정간보’에 대한 이

해와 ‘율명과 음계’에 대한 이해도 함께 제시하였는데,2007년 개정 교과서

에서는 단소 연주법에 대해 민요제재곡과는 별도로 기악 활동으로 분리하여

따로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두 교과서 모두 정간보에 대한 학습내용은 기

악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나,7차 교과서의 제재곡인 아리랑이

정간보로 수록되었으므로 제재곡을 노래 부르기 위해서도 정간보에 대한 학

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7차 교과서의 아리랑은 교과서의 국악 제재곡 중 첫 곡으로써,장단

중에서도 처음으로 제시된 ‘세마치장단’에 대한 학습활동도 제시하였는데 7

차 교과서의 평시조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장단을 학습하기 이전에 이미 노래

를 부르도록 제시한 학습활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 구성으로 볼 수 있다.

㉣ 2007년 개정 교과서 제재곡의 특징

앞서 7차 교과서에서 세마치장단에 대한 학습이 필요했던 것과는 달리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늴리리야는,앞서 서도민요로 수록된 몽금포타령과

같은 굿거리장단이므로 장단에 대한 새로운 학습대신 굿거리장단을 변형하

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비록 가락이 아닌 장단에 의한 변형이긴 하나,이 또한 일종의 창작활동으

로 간주할 수 있으며 교과서에는 하나의 굿거리변형장단이 ‘예’로써 제시되

어 있고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변형장단을 만들어 기본 장단과의 차이를 느

껴보도록 하는 활동은 굿거리장단에 대한 심화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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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표현

두 교과서의 경기민요에 대한 학습활동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다름 아닌 신체표현에 대한 활동이다.

7차 교과서의 경기민요인 아리랑에서는 장구와 단소 반주에 맞추어 어깨춤

을 추는 학습활동을 제시하였고,2007년 개정 교과서의 경기민요인 늴리리

야에서는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몸동작과 함께 흥겹게 표현해보자는 학습활

동을 제시하였다.

7차 교과서에서는 어깨춤,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몸동작,이처럼 사용

한 단어는 다르지만 두 교과서 모두 경기민요의 학습활동으로써 신체표현을

요구한 것이다.이는 부드러운 감정표현과 서정적이며 경쾌한 가락을 특징

으로 지닌 경기민요의 특징을 몸으로 느끼고 표현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창작과 표현을 아우르는 학습활동이 될 것이지만,학습자들이 어깨춤,몸동

작 등의 단어만으로 민요를 몸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막연한 ‘제시’라고

판단되며 신체표현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예 또는 설명이 함께 제시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활동이 될 것이다.

④ 남도민요

남도민요 악곡으로 7차 교과서에는 ‘농부가’를 수록하였고,2007년 개정 교

과서에는 ‘강강술래’를 수록하였는데,남도민요 자체가 시김새와 요성표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악곡이므로 두 곡의 난이도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

다고 보았다.

㉠ 학습활동

두 교과서 모두 남도민요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인 떠는 소리,평으로 내는

소리,꺾는 소리 등의 시김새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남도민요

의 특징을 잘 살려서 노래 부르도록 제시하고 있는데,7차 교과서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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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의 특징에 대한 학습에서 이미 각 지역의 음계와 특징을 학습한 바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학습활동으로 제시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도민요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학습활동으로 7차 교과서의 제재곡

인 ‘농부가’의 학습활동은 중모리장단과 중중모리장단을 익히고 장구와 소금

반주에 맞추어 흥겹게 노래하는 활동을 제시하였으며,2007년 개정 교과서

의 제재곡인 ‘강강술래’의 학습활동은 ‘강강술래’의 유래와 놀이에 대해 알아

보고,중모리장단의 학습과 나아가 변형 장단을 만들어 쳐보도록 하였다.또

한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학습활동에는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강강술래’의

놀이를 직접 체험해보도록 제시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경기민요와 같이 두 제재곡의 악곡은 다르지만 분석하는 접

근 방식은 경기민요와는 다르게,남도민요 제재곡의 학습내용을 통해 발견

된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긴․자진 형식

두 곡 모두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인 ‘긴․자진 형식’의 대표적인 악곡이다.

따라서 7차 교과서는 ‘중모리장단’의 긴 농부가에서 ‘중중모리장단’의 자진

농부가로 이어지는 전체 악보를 수록한 반면,2007년 개정 교과서는 ‘자진모

리장단’의 자진 강강술래는 생략하고 ‘중모리장단’의 긴 강강술래의 악보만

을 수록하였으므로 7차 교과서에는 제시된 ‘긴․자진 형식’에 대한 설명을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당연히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중모리장단’의 악보만을 수록하였으

므로 ‘긴․자진 형식’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긴․자진

형식’에 대한 내용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없고 7차 교육과정에만 제

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차이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없는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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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첫 민요악곡인 몽금포타령을 통해 제시되었으

며,‘진도아리랑’등의 잘 알려진 남도민요를 수록할 수도 있었으나 굳이 ‘강

강술래’를 수록하였으므로 ‘강강술래’의 형식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시되었

다면 국악에 대해 더욱 유익하고 효과적인 학습이 되었을 것이기에 아쉬움

이 남는다.

㉢ 악보

앞서 언급한 악보 수록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고자 한다.

7차 교과서의 ‘농부가’는 ‘긴․자진 형식’에 의해 ‘긴 농부가’와 ‘자진 농부

가’의 모든 악보를 수록하였으며 ‘긴 농부가’와 ‘자진 농부가’의 각 악곡의 1

절과 2절,혹은 3절의 가락을 실제 악곡대로 모두 수록하였다.따라서 1,2,

3절의 ‘메기는소리’에 따른 가락의 변화도 학습할 수 있으며 실제 악곡을 왜

곡 없이 학습할 수 있다.

반면,2007년 개정 교과서의 ‘강강술래’는 ‘자진 강강술래’의 악보는 수록하

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중모리장단’의 ‘긴 강강술래’악보 수록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1,2절이 다른 가락임에도 불구하고 1절 가락에 2절 가사도 함께

적어 3줄로 축약하여 수록하였다.이는 2007년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다른

민요곡이 그러하듯,악보와 학습활동을 무리하게 모두 한 페이지에 수록하

고자 한 결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악보 수록은 7차 교과서의 남도민요 악

곡과는 달리 본래 악곡에 대한 정확한 학습이 불가능하다.

그러나,동일한 가락으로 강강술래의 1,2절을 학습함으로써 어려운 남도민

요에 대해 그나마 조금은 덜 어렵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장단

두 교과서 모두 ‘중모리장단’으로 악곡이 시작되므로 ‘중모리장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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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와 학습활동이 제시된 것은 동일하지만,7차 교과서의 제재곡은 ‘긴․자

진 농부가’의 악보가 모두 수록되었으므로 중모리장단과 함께 ‘자진 농부가’

의 장단인 중중모리장단에 대해서도 학습하도록 하였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제재곡은 중모리장단의 ‘긴 강강술래’악보만이

수록되었으므로 중모리장단만을 학습하도록 하였는데,경기민요인 늴리리야

에서 굿거리장단의 변형을 통한 창작과 심화학습을 제시한 것처럼 남도민요

에서도 중모리장단의 기본 장단 학습에서 나아가 ‘중모리 장단’을 변형하도

록 함으로써 장단에 대한 창작활동과 함께 중모리장단에 대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 7차 교과서 제재곡만의 학습활동

7차 교과서의 농부가에는 학습활동과는 별개로 제재곡에 대한 학습을 마무

리하는 단계로써 ‘토의’활동을 제시하였다.

토의내용은 판소리 “춘향가”중에서 ‘농부가’와 전라도민요 ‘모심기소리(상사

소리)’를 감상하면서 우리나라 민요 형식인 ‘긴․자진 형식’에 대해 이야기하

는 것으로,이 또한 7차 교육과정의 ‘긴․자진 형식’학습에 대한 심도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7차 교과서의 ‘농부가’의 학습활동 중 장구와 소금반주에 맞추어 노래

하는 활동이 있는데,교과서 내에 소금의 운지법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된

내용은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학습자들이 본 제재곡을 소금으로 연주하라는

활동인지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또한 악기로 연주하기에 남도민

요의 시김새는 매우 어려운 표현이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7차 교과서의 아리랑 제재곡의 학습활동 또한 단소 연주에 대한 정확한 언

급 없이 학습활동을 바탕으로 짐작한 것일 뿐이므로,학습활동으로써 기악

활동을 필요로 할 때는 악기 연주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 90 -

㉥ 2007년 개정 교과서 제재곡만의 학습활동

2007년 개정 교과서 강강술래만의 학습활동은 악곡의 제목 그대로 ‘강강술

래’의 특징에 대한 학습활동이다.

먼저 2007년 개정 교과서는 ‘강강술래’의 유래와 놀이에 대해 알아보자는

활동을 제시하였다.그러나 ‘강강술래’에 대해 ‘정월 보름이나 추석날 밤에

부녀자들이 원을 그리며 춤추고 놀 때 부르는 노래’라고만 간단하게 정의한

내용은 ‘강강술래’의 유래에 대한 설명도,‘강강술래’가 어떻게 하는 놀이인

지에 대한 설명도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메기고 받는 소리로 불러보자’는 활동은

‘강강술래’놀이를 직접 체험해보자는 활동이므로 신체표현을 접목시켜 효과

적인 제재곡의 학습을 유도하기에는 매우 좋은 활동이라고 보았으나,‘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라는 활동은 중모리장단의 느린 ‘긴 강강술래’보다는

빠른 ‘자진 강강술래’를 부르며 할 때 더욱 적합하고 효과적인 신체표현이라

고 판단되므로 ‘긴 강강술래’제재곡과는 부적합한 활동이라고 판단되었다.

⑤ 동부민요

동부민요의 악곡으로 7차 교과서에는 경상도민요인 ‘쾌지나 칭칭나네’와

‘성주풀이’,그리고 함경도민요인 ‘신고산타령’이 수록되어있으며,2007년 개

정 교과서에는 경상도민요인 ‘쾌지나 칭칭나네’가 수록되어 있다.따라서 두

교과서의 민요 제재곡 중 유일하게 공통으로 수록된 악곡인 ‘쾌지나 칭칭나

네’에 대해 비교해보았으며,‘쾌지나 칭칭나네’또한 ‘굿거리장단’으로 시작하

여 ‘자진모리장단’으로 끝나는 일종의 ‘긴․자진 형식’의 악곡이라고 볼 수

있다.

㉠ 학습활동

두 교과서에서 ‘쾌지나 칭칭나네’의 학습활동으로써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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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은 경상도민요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메기고받는소리로 흥

겹게 노래하자는 학습활동이다.

이 외에도 7차 교과서의 학습활동에는 메기는 부분의 가락과 가사를 바꾸

어 노래해보자는 활동과 사물놀이 악기로 굿거리와 자진모리장단을 연주하

며 노래 불러보자는 활동,그리고 ‘토의’활동으로써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였다.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학습활동에는 공통된 학습활동 외에 굿거리에

서 자진모리의 장단 변화에 따라 노래의 느낌의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

는 활동만이 제시되었다.

㉡ 메기고 받는 소리

두 교과서의 공통된 학습활동 중,경상도 민요의 특징에 대해서는 생략하

고 ‘메기고받는소리’로 나누어 흥겹게 노래해보자고 한 학습활동을 토대로

‘메기고 받는 소리’에 대해 두 교과서가 어떻게 수록하였는지 살펴보았다.

7차 교과서의 경우,제재곡인 ‘쾌지나 칭칭나네’의 악보 아래쪽에 ‘이해’활

동으로써 수록되었으며 2007년 개정 교과서의 경우는 동일한 악곡인 ‘쾌지

나 칭칭나네’가 아닌 민요 중 첫 곡으로 수록된 ‘몽금포타령’의 학습활동과

함께 수록되었다.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 간단하게 정

의만을 제시한 반면,7차 교과서의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설명은 매우 자

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이는 민요 제재곡당 한 페이지 밖에 여유 공간이 없는 2007년 개정 교과서

와는 달리,7차 교과서의 제재곡은 교과서 내에서 두 페이지를 활용하여 충

분한 내용을 수록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해서도 자

세한 설명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우리나라 민요가 갖는 형식이기도 한 ‘메기고받는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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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고받는소리

7차

교과서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민요는 일을 하면서,혹은

즐겁게 놀이를 하거나 의식을 거행하면서 불렀다.이 가운데 일노래는 대

개 한 사람이 앞소리를 메기면,여러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는 형식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많다.이때,‘받는 소리’는 단순하고 짦으며 의미 없는

가사인 경우가 많고,가락은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하다.‘메기는 소리’는

주로 일꾼 중에서 가장 소리를 잘 하는 사람이 복잡하고 내용이 다양한

사설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이렇게 여럿이 일을 할 때 노래를 부르면

효율도 높아질 뿐 아니라,해학적인 내용의 노래를 부르며 고된 노동의

순간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과서

한 사람의 소리꾼이 앞소리를 메기면 여러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아서 부

르는 것이다.앞소리는 사설의 내용이나 부르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

지기도 하나,뒷소리는 대개 가사와 가락이 단순하고 일정하다.

대해 개념만을 간략하게 설명한 2007년 개정 교과서에 비해,민요와의 연관

성과 유래 및 의의 등의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7차 교과서의 구성이 더욱 효과적이며,2007년 개정 교과서의 ‘메기

고받는소리’에 대한 설명도 7차 교과서의 설명처럼 좀 더 자세히 다루어졌

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로 두 교과서에 수록된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38>‘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설명의 차이

㉢ 7차 교과서만의 학습활동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학습활동 외에도 7차 교과서에는 사물놀이 악기로

굿거리와 자진모리장단을 연주하며 노래 불러 보자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물놀이’에 대한 학습활동을 위해 ‘사물놀이’에 대한 정의가 다음

과 같이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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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놀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농민들의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온 풍

물놀이 음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연주하는 타악 합주이다.장구․북․꽹과

리․징의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한다.

또한,네 가지의 사물놀이 악기로 연주할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의 악

보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었다.

<교과서 자료 11>7차 교과서 p.45쾌지나 칭칭나네-사물놀이

위와 같은 학습활동은 ‘사물놀이’에 대한 학습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설명과 부적합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사물놀이’연주에 사용되는 장단이 아닌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장단

을 사물놀이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사물놀이’학습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쾌지나 칭칭나네’제재곡에 왜 갑자기 사물놀이 악기가 등장하였는지 학습

활동의 구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물놀이 악기로 굿거리와 자진모리장단을 연주하며 노래 불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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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는데,사물놀이 악기의 합주는 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노래의 반

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악기편성이다.따라서 사물놀이 악기로 장단을

연주하며 노래 부르자는 활동 역시,음악적으로 매우 부적합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7차 교과서의 ‘쾌지나 칭칭나네’제재곡과 사물놀이와의 연관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서는 학습활동에 대한 이해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할 것이다.

㉣ 2007년 개정 교과서만의 학습활동

경상도민요의 특징과 ‘메기고받는소리’로 노래 부르는 활동 외에 2007년 개

정 교과서에는 ‘쾌지나 칭칭나네’의 학습활동으로써 굿거리에서 자진모리의

장단 변화에 따라 노래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자는 활동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굿거리장단에서 자진모리장단으로 변하는 제재곡의 특

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적합한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경상도민요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메기고받는소리’에 대한 노래 부르는 활동을 제외한 제

재곡만의 학습활동으로 장단변화에 따른 느낌에 대한 한 가지 활동밖에 없

어 제재곡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

이다.

이상으로 두 교과서에 수록된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에 대한 내용과 지역별

악곡이 수록된 경기,남도,동부민요의 악곡을 비교해본 결과,민요의 특징

과 민요악곡들을 수록한 방식에 있어서는 각각 별도로 수록한 7차 교과서에

비해,민요의 특징과 제재곡들을 한데 묶어 통합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

록한 2007년 개정 교과서가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각 민요의 제재곡과 학습활동을 비교함에 있어서 수록된 페이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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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교는,한 페이지에 집약적으로 수록하기 위해 제재곡의 악보를 줄이거

나 기본적인 학습활동에 그쳐 제재곡을 심도 있게 학습하도록 구성하지 못

한 2007년 개정 교과서에 비해,두 페이지를 활용하여 제재곡의 긴 악보도

충분히 수록하고 다양한 학습활동과 ‘이해’활동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가능

하도록 구성한 7차 교과서가 제재곡을 학습하기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

았다.

그러나 세부적인 학습활동에 대한 비교에서 7차 교과서는 두 페이지의 충

분한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실제

학습활동의 양은 2007년 개정 교과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게 제시한 2007년 개정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심도 있

는 학습은 아닐지라도 학습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성이 되기도 하

였다.

이러한 수록 내용은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면에서의

차이가 교과서 수록내용과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며,2007년 개정 교육과

정에서 강조하는 교육내용 및 수준의 적정화를 고려하여 2007년 개정 교과

서의 학습내용이 7차 교과서에 비해 양적으로도 줄어들고 난이도도 비교적

쉽게 조절되어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악에 관한 학습내용이 쉽게 조절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부담 없이 받아들

일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결과가 있겠냐마는,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에

대한 학습양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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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및 제언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제작된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정

확한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수업 계획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

이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그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

서가 새롭게 검정․출판되어 2010년부터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사용됨에 따

라 개정 전과 후의 교육과정의 차이와 그에 따른 개정 전과 후의 교과서의

수록 내용 및 학습내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비교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개정 전․후의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백병동․최헌․문경해․홍기순․김은하 공저)의 국악부분에 대

한 비교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교과서의 흐름과 구성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

는데,이러한 교과서의 변화는 교육과정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시대

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하다.2007년 개정 교과서는 활동 중심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제재곡과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다양하게 개

선되기도 하고,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세부항목이 축소되고 간결해짐에 따

라 제재곡에 따른 학습내용도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연구 결과,7차 교과서와 비교하여 2007년 개정 교과서의 5가지의 장점과

3가지의 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악곡이 수록되었다.각각의 제재곡이 독립적

인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다른 악곡과의 연계성이 없었던 7차 교과

서에 비해 서양음악과 국악은 물론,교과서 내의 다른 악곡과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악곡을 수록함으로써 학습내용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이해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둘째,모든 주제를 하나의 단원으로 분리하여 수록하였다.대부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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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제재곡의 학습활동 외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수록되어있어 교과서

의 학습활동이 가창활동과 감상활동으로 크게 이분화 되어있는 7차 교과서

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수록된 모든 가창곡이나 이해활동 및 감상활

동 등을 하나의 주제로 분리해서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하게

다루었다.

셋째,‘단소’학습의 경우,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자세한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활동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이해와 개념습득

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넷째,‘평시조’학습의 경우,7차 교과서에 비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어려

운 주제를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

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민요’학습의 경우 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제재곡이 별도로

수록된 7차 교과서에 비해,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민요의 특성에 이어 각

지역별 대표 민요 5곡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지역별 민요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다양한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는 반면,

세 가지 보완이 필요한 단점도 발견되었다.

첫째,국악에 관련된 창작활동의 비중이 매우 감소하였다.7차 교과서에서

는 악곡마다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국악 관련 창작활동이

2007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특히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활동이 2007년 개정 교과서에는 서양음악의 화성에 기초한 가락

짓기 형식만이 제시되고 국악에 대한 가락 짓기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단소학습을 통해 제시된 ‘정간보’의 가치와 유래에 대한 설명이 7차

교과서는 ‘4컷 만화’를 활용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

습에도 효과적으로 수록된 반면 2007년 개정 교과서는 ‘정간보’에 대해 몇

문장의 글을 통해 단순한 정의만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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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2007년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5곡의 각 지역별 민요에 대한 학습활동

이 각 지역 민요의 특징을 학습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특징이나 활동이

없고 제재곡으로써의 민요악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2007년 개정 교과서는 개정 전의 7차 교

과서에 비해 다양하고 풍부한 사진자료와 학습 자료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적극적인 ‘음악 하기’활동을 추구하였고,악곡마다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비

교학습과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수록하였으며,어떠한 악곡이나 주제에 상

관없이 자세하게 학습내용을 수록하고 주제별로는 단계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교과서의 개선된 구성방식에 의해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쉽게 알 수 있어 효과적인 지도가 가능

하며,학습자 또한 어떠한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하는지 쉽게 알 수 있

도록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과서의 다양한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7차

교과서에 비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거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과 축소된 활동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또한 창작활

동과 같이 국악과 서양음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 항목에 한해서는

교과서 내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수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 전․후 교과서 비교 분석에 목적을 두고 동등한 분석

조건을 위해 개정 전과 후의 집필진이 동일한 천재교육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를 선정하여 국악부분을 비교하고 분석하였으나 국악 부분 수업에 적

합한 구성을 지닌 교과서를 찾고 보다 나은 국악 수업 계획 구상을 위해서

는 천재교육 이외의 교과서에 대한 개정 전․후 교과서 국악부분 비교 분석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또한 개정된 16종 교과서의 국악부분

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를 포함하여 앞으로 제작될 교과서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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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comparisonanalysisonKoreantraditionalmusicinmusic

textbookforfirstyearstudentofmiddleschoolbyrevision

from The7thNationalEducationCurriculum totheRevised

EducationCurriculum of2007

Yu,Jinjoo

DepartmentofMusic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

SungshinWomen'suniversity

ThepurposeofthisdissertationistocompareandanalyzeKorean

traditionalmusicinmusictextbookforfirstyearstudentofmiddleschool

made by Chun-Jae Education Company with a follow-up result of

comparisonanalysisbetweenthe7thNationalEducationCurriculum and

theRevisedEducationCurriculum of2007.

This dissertation includes the comparison oftextbook contents of

Koreantraditionalmusicbetweentheoldandnew textbookswhichhas

beenrevisedin2007andusedfrom 2010forfirstyearstudentofmiddle

school.Forthisresearch,thetextbookofChun-jaeEducationCompany

revisedbythesameauthorwasused.

Firstly,thecontentsstandardsofmusicclassforthe7th National

EducationCurriculum andtheRevisedEducationCurriculum of2007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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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and Korean musicalpieces and learning contents in each

textbookwithrelevantcurriculum wasanalyzed.Andalso,Pyeongsijoand

Minyo,representativesofKoreantraditionalmusicinmusictextbook,were

analyzedindetailwithfocusingonthelearningactivities.

Asaresultofthisanalysis,threeweakpointsandfivebenefitpoints

hasbeenfoundintheprocessofrevisionfrom the7thtextbooktothe

revisedtextbookof2007.

Thebenefitpointofrevisedtextbookisthatfirstly,themusicalnotes

have been included foreasy comparison and learning.Secondly,each

subjecthasbeensegregatedbyeachchapter.Thirdly,incaseofDanso,

thecurriculum hasbeenstructuredtolearnonsteps.Fourthly,incaseoh

Pyeongsijo,various methods have been identified to provide effective

learningforadifficulttopic.Lastly,incaseofMinyo,Minyofrom five

differentprovinceshasbeen includedtocompareand learn theunique

characteristicpointofMinyofrom eachprovince.

Ontheotherhand,theweakpointofrevisedtextbookisthatfirstly,

creative activities on Korean traditionalmusic have been significantly

reduced.Secondly,thedetailsof"ValueandHistoryofJungganbo"have

beenreducedtoasimpledefinitioncomparedto7thtextbook.Lastly,the

learning activities of Minyo musical note was not provided with

significanceexceptforcharacteristicofMinyoineachprovince.

Withabovecomparison,itisfoundthattherevisedtextbookof2007

includesmorepicturesandvariouslearningmethodstoeffectivelyprovide

teachersandstudentswithmoremusicfocusedactivities.

However,the contents which are not considered in the revised

textbookof2007needtobeincluded,andthecontentswhichare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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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othKoreantraditionalMusicandWesternmusicneedtobeequally

leveragedinthetextbook.Furthermore,theresearchofrevisedtextbook

shouldbeexpandedbeyondChun-JaeEducationCompany'stextbookfor

improvementonbettermusiceducation

This research on comparison of textbook based on different

curriculumsiscarriedoninexpectationofcontributingtothedevelopment

ofbettermusiceducation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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